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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요약

1. 연구목적

○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상황에서 생활의 불안정과 빈곤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가늠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하고자 함. 

○ 심화된 경제위기에 노출된 빈곤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 실태와 욕구

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경제위기의 위험에 놓인 빈곤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요인

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빈곤 아동·청소년을 적시

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함. 

2. 주요 내용

○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비(非)빈곤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생존과 발달을 

둘러싼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경제위기의 위험은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음.

- 기초생활 관련 건강실태 조사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중간층에 비해 

만성질환과 피부병 발병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치료를 요하지만 경제적

인 이유로 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비율도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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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출에 대한 충동이 빈곤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

-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한 필요물품 구입중단․학원(과외)교습 중단․여가활

동중단(감소) 같은 사안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수

위가 중간층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경제위기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악화․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모가 겪

는 심리적 고통·가정폭력 인식 같은 가족관계의 변화양상을 빈곤층 아동·청

소년들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함.

- 경제위기 이후 아르바이트의 시작․가족 구성원과의 이별여부․부모님의 

실직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빈곤층의 경우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빈곤층 아동·청소년집단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며 보다 비관적으

로 생각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중간층에 비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신체적 체벌 경험 여부․부모

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 경험여부․ 부모로부터 모멸감을 자극받는 언행 경

험여부․부모로부터의 방치여부 등에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가정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중간층에 비해 낮

은 만족도와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보다 부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비행·일탈행동 경험 및 비행행동을 통

한 용돈조달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중간층에 비해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결석일수 빈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진학 불가능 여부에 대해서 성적보다 경제적인 요인을 비진학 이유

로 꼽은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중간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방과 후 혹은 주말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을 빈곤층의 경우 비용부담을 주요 

요인으로 꼽아 시간부족을 주 장애 요인으로 언급한 중간층과는 차이가 있었음.  

  -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사회복지서비스(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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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연후원 등)의 이용 빈도가 24.7%에 불과해 조사대상 빈곤아동·청소

년의 1/4만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서비

스를 받은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빈곤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빈곤층이 중간층에 비해 기본적인 성장·발달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책제언

○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마련과 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에 실

제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고통과 위기 상황을 고려·결정하여 현실적 실태

에 근거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경제위기 상황에 놓인 빈곤 아동·청소년을 적시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

원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확대해야 함.

○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선적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의료, 교육, 주거 욕구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서

비스의 질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 아

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이 유기적으로 작용·기능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핵심 

복지 기관의 증설이 요구됨.

○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계층의 지속적 증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역량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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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과 방법





Ⅰ. 서 론 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청소년의 빈곤률이 증가하고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빈곤문

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절대빈곤률은 2001년 5.4%에

서 2006년 8.5%로 증가하였으며, 상대빈곤률도 중위소득 50% 기준에서 살

펴보았을 때 2001년 9.9%에서 2005년 11.0%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가계조사 각 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외, 2008). 또한 1~5분위 간 사교육비 지

출격차는 2003년 4.8배에서 2006년 6.1배로 증가하는 등 소득계층 간 교육기

회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조사 

각 년도).

빈곤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경

험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평생의 복리수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빈곤은 아동․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빈곤

아동․청소년의 방치는 실업, 범죄, 복지수요 발생을 야기하여 더 큰 사회비용

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빈곤아동․청소년의 학습 결손, 정서발달 장애, 신체

발달 부진 등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성취 저하와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을 

높여 빈곤 대물림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빈곤아동․청소년의 심각한 생활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빈곤층 양산으로 새로운 빈곤아동․청소년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와 이로 인한 실업 

증가 및 소득하락으로 가정해체 및 가족기능이 저하되고 아동․노인․장애인 

방임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다양한 형태로 실

제 드러나고 있다.1)

1)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은 누구의 죄인가... 빈곤으로 인한 오랜 방임’(한겨레21 

2008.5.8), ‘SOS 벼랑 끝의 아이들-절대빈곤 속 생존권 위협’(동아일보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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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말과 같은 경제위기 재현 시 국내 전체 가구의 20.9%가 빈곤층으

로 전락할 것이며 17%의 복지 사각지대가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0%(1분위)의 경우 경제위기가 닥치면 

60.3%가 기초생활보장이나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는 취약집단인 아

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며, 실제로 ’97년 외환위기 시기 요보

호 아동은 ’97년 12천명에서 ’98년 15천명으로 27% 급증했고(보건복지가족

부, 2008. 12) 아동․청소년의 정신적․경제적 불안정이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층과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중

산층이나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경제기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

으며, 위기 과정에서 낙오되는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지원과 사회안전망 구

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을 위

험과 고통에 노출시키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실태와 욕구파악을 통해 빈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을 통해 사

회적 지원대책 마련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경제

위기 지속․심화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 실태관련 기초자료 생산과 이후 본

격적인 빈곤아동․청소년 연구를 위한 시사점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한 사회 대한민국 시리즈물(중앙일보 2008.11.3~5)’, ‘중산층을 살려라 시리즈
물(문화일보 2008.11.3)’, ‘불황 한파 맡겨지는 아이들 급증’(문화일보 2008.12.19), 

‘가난에 학교 떠나는 아이들’(서울신문 2009.1.7), ‘아이들 셋을 굶길 수는 없었어
요’(뉴시스 2009.1.12), ‘두 번 버려진 아이들 시리즈물(중앙일보 2009.1.14~16)’, ‘외
환위기...금융위기... 거리 내몰린 10대들(중앙일보 20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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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1) 경제위기와 빈곤아동․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경제위기와 빈곤과 아동․청소년 발달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

토를 통해 경제위기 및 빈곤문제와 아동․청소년 발달과의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한 선행 논의들을 파악하도록 한다.

(2) 빈곤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파악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빈곤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

구를 파악하도록 한다. 연구 시급성으로 인한 예산 및 시간제약으로 서울지

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다. 

(3) 빈곤아동․청소년 정책과제 제안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빈곤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및 빈곤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빈곤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제안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경제위기 및 빈곤과 아동․청소년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빈곤․아동․청소년 지원대책 현황에 대한 문서와 정책자료

들을 검토한다. 

(2)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설정 및 설문지 개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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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부합하는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설계와 조사도구 개발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한다. 전문가 자문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자문으로 2회에 걸쳐 진

행되었다. 1차 자문은 전반적인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설계에 대한 내용을, 

2차 자문은 조사도구 개발 및 표집설계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의견을 수

렴하였다. 

(3) 설문조사

서울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 빈곤아동․청소년(초등학생 5학년, 중학

생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해 선정된 학

교는 총 14개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 7개교)이며 조사는 2009년 2월 4일부

터 약 1주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초․중학생의 수는 총 

814명이었다(조사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문 참조). 

(4) 긴급정책세미나 개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의 고통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 학계, 현장의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 2월 27일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이라는 제목의 긴급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세미나 세부일정은 

부록 참조).



Ⅱ. 경제위기, 빈곤과 아동․청소년발달

1. 경제적 상실과 빈곤의 상대적 중요성

2.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발현되는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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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

가 실물경제위기를 낳고 실물경제위기가 다시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악순

환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처럼 

급성은 아닐지라도 그때에 못지않게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11년 전 

경제위기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지원을 

받기가 비교적 쉬웠고,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수출이 늘어나 우리나라의 위

기 조기극복을 견인했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건전했던 국가재정의 힘으

로 금융의 부실을 보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과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다발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

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서도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

시장이 작아 수출마저 추락하면 경제의 활로를 찾기 어렵게 되는데, 이미 

수출은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기업들도 영업

적자를 내고 있고 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건설 및 조선업체들은 이미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경기변동에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와 중소

기업 등 ‘서민경제’에서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2개월 사이에 42만명

의 자영업자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1월 자영업자수는 558만7천명으로 2개월 전인 2008년 11월의 

600만3천명에 비해 41만6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어다. 이는 순감소된 인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기에 창업한 인원을 감안하면 도산하거나 폐업

한 인원은 42만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몇 년간 계속된 구조조

정에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몰락

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영업 경기는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현

재 체감하는 고통은 이미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업종에 따라 이미 부도, 감원, 무급휴가 등 IMF 외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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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악재

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통화옵션상품(키코)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매출 부진에 따른 부도나 감원이 잇따르고 있다. 키코의 피해를 

본 기업들이 이미 흑자도산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도 

부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키코 피해 기업의 부도가 바로 

하청업체의 부실로 연결되어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

수시장에 기반을 둔 업종에서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이는 업체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부도업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감원설도 

돌고 있다. 수출 중소업체는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납품 물량이 줄고 있고, 

수입업체는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파가 덮치고 있다.

최근 두 차례 경제위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에 비해 전체 실

업자 중 기혼 실업자의 비중이 미혼 실업자보다 크게 증가한 점이다. 또한 

두 차례 경제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준비되

지 않은 계층에게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는 위기의 충격이 경제

활동 당사자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그 가족 특히 그 자녀들에게까지 확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인회, 2003a). 이렇게 우리나라를 뒷받침하던 서민

경제는 몰락하고 경제위기의 직격탄이 빈곤가정을 강타하면서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절대빈곤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해체 현

상이 뚜렷해졌고 이로 인해 빈곤아동․청소년문제도 골이 깊어졌다. 특히 이

번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동반하여 쉽게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문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빈곤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빈곤아동․청소년들의 심각한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최

근 빈곤은 부모세대 빈곤의 만성화와 자식세대로의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특징 지워진다. 우리나라에서 절대빈곤층이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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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탈출률’은 

불과 6%로 나타났다(김대일, 2004). 이는 최근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빈곤의 함정’에 빠져 쉽게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빈곤이 만성화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빈곤의 함정’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계층의 양

극화가 심각해지고 빈민집단이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어느 사회에서든 

다수의 빈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빈곤하지 않은 다른 계층과 집단에게 심각

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빈곤문제는 대부분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러 연구에서 빈곤은 이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특히 그 해악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빈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동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빈곤은 아동․청소년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장애들이 누적되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 빈곤이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

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은 빈곤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하고 

빈곤아동․청소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어

렵게 한다.  

빈곤은 그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생존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최일섭, 2000). 이들에게 빈곤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빈곤은 이

들이 유해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경제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없게 한다. 부적절한 영양 상태와 의료혜

택의 부재로 인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도 없게 한다. 이렇게 빈곤은 삶의 

기본적인 것을 제한하는 성질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빈민들은 물질주

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항상 굴욕과 열등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밖

에 없으며 심한 경우 사회의 도덕과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

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빈곤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비행, 범죄, 알코올

중독 등 수많은 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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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빈곤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과 같

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 저(低)지능, 학업부진, 학교중퇴 등과 같은 인지발

달의 문제, 우울ㆍ불안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 및 공격성ㆍ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 등을 포함한 심리사회발달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동기 결식문제에서 비롯된 영양의 불균형은 성인기에 골

다공증(칼슘 부족), 위암, 뇌졸중(염분 과다섭취), 당뇨(비만) 등의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으며, 특히 철분결핍성 빈혈은 인지능력의 저하와 관련된다는 보

고도 있다(Pollite et al., 1985). 이런 연구들은 간접적이나마 빈곤아동․청소년

들이 장기적으로 열악한 건강수준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성주

헌, 2003). 또한 빈곤은 아동․청소년을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

문에 비행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발달상

의 문제는 곧 빈곤의 세대 간 전이가능성과 연결되므로 빈곤가정에서의 아

동․청소년발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빈곤아동․청소년은 가정의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ㆍ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학습ㆍ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

동 등이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아동기 

초기에는 그 문제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으므로 자칫 간과하기 쉽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로 악화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

(Dubow & Ippolito, 1994; Garmezy, 1991). 

1. 경제적 상실과 빈곤의 상대적 중요성

경제위기는 실직이나 소득상실 등을 통한 경제적 상실(economic loss)을 급

속하게 확산시킨다. 이미 빈곤한 사람에게는 경제위기 효과의 크기는 그렇

게 크지 않다. 경제적 상실과 빈곤은 둘 다 아동․청소년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둘 중 어느 것이 더 아동․청소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상실과 아동․청
소년발달을 관련시키는 연구에 내재된 전통적 가정 중의 하나는 경제적 스

트레스가 만성적인 경제적 궁핍보다는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상태의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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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일상적인 생

활방식을 붕괴시키고 가족의 욕구와 자원 사이에 고통스러운 불일치를 발생

시켜 만성적인 빈곤보다 훨씬 크게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것이다(Elder & 

Caspi, 1988). 이에 대한 대립적 주장은 빈곤은 경제적 궁핍 상태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수준의 궁핍을 나타내는 것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상실이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상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상실이 초래한 빈곤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Augustyniak, Duncan, & Liker, 1985; Pearlin, Liebman, Menaghan, & 

Mullan, 1981). 따라서 경제적 상실보다는 경제적 상실이 가져오는 빈곤 그 

자체가 더 심각한 영향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실직과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상실은 이를 경험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우

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그 고통이 경제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

은 아니다(구인회, 2003b). 실직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가족관계, 아동․청소년

의 발달 등의 개인과 가족의 삶에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Elder(1974)의 연구가 

있는데, Elder는 대공황기에 약 10세 아동들을 60대가 될 때까지 추적한 자

료를 분석하여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인간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

는가를 장기연구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실직과 같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기의 부

정적 경험은 이들 평생의 복리수준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Elder, 1985; McLanahan & Sandefur, 1994). 

실직과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상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관련을 갖는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부

적인 관계를 가지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동상의 문제, 교육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Voydanoff, 1990). 경제적 궁핍(economic hardship)

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위를 줄이고 훈육방식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청소

년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대시킨다(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소득상실은 부의 자의적이고 비일관된 훈육방식을 증가시키고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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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Elder, Van Nguyen, & Caspi, 1985; Elder & Caspi, 1988).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의 인지적, 학업적 발달과 교육성취에도 영향을 미친

다(Conger, Conger, & Elder, 1997; McLoyd, 1998; Gutman & Eccles, 

1999). 갈등적인 가족관계와 부모 양육행위의 변화와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

여 감소는 청소년의 학업적 성취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ody, Stoneman,& Flor, 1995; Gutman & Eccles, 1999; McLoyd, 1989).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의 연구가 실직이 성인 개인이나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발달단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부정적 영향이 가

장 크게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직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

히 드물다. 소수의 연구만이 부모실직과 아동․청소년의 정서상 문제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인지적 기능이나 학업적 발달, 교육성취 등의 아동․청소년발

달과 관련된 다른 중요 지표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모

실직과 아동․청소년의 정서상 문제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로는 이훈구ㆍ윤소

연ㆍ정혜경(1998)이 있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
소년 336명을 대상으로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 아동․청소년 사이에 정서적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정서문제 차이에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

석하였다. 아버지의 실직과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의 결과 비실직가정에 비해 실직가정의 초등학생 자녀가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상태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 아동․청소년 사이

에는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가족결속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자녀에 대해 적대감이나 거부나 학대행위를 보이고 애정표현이 적으며 무관

심, 방임의 경향을 보인다. 또 실직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정서상의 문제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서 갈등적, 회피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훈구ㆍ윤소연ㆍ정혜경, 1998). 이 연구에서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직이 아버지의 정서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갈등, 아버지의 양육행동 악화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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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아동․청소년의 우울, 불안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인회(2003b)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실직은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

입학확률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상실이 학력연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대학입학에는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이 개인 평생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로 인한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상실이 청소년의 

생애 기회에 심각한 제한을 가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부모실

직이나 소득상실의 부정적 영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는 일관되게 나타난 반

면, 남자청소년에게서는 부정적 영향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상실이라는 동일한 위험에 대

해 취약성(vulnerability)이 커서 부모실직이나 소득상실의 영향이 여자 청소

년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실직이나 소득상실은 가족

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 또한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빈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월평균소득이나 욕구

소득비의 영향력의 몇 배의 크기에 이른다. 부모실직이나 소득상실의 영향

은 매우 커서 빈곤의 효과에 비교할 수 있는 정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서구의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상실이 부모의 양육행위를 매개로 하여 아

동․청소년의 사회정서적 기능이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lder, 1974; Elder, Liker, & Cross, 1984; Elder, Nguyen, & Caspi, 1985; 

Lempers et al., 1989; Conger et al., 1992; 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 최근 우리나라의 관련연구도 지난 경제위기가 가족과 아동․
청소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가족관계에서 긴장을 증대시키고 아동․청소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장혜경․김영란, 1998; 임인숙, 2000; 조성희, 1999;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9; 구인회, 2002; 이훈구․윤소연․정혜경, 1998; 장혜경․김영란, 

1999). 이러한 설명은 빈곤의 영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영향의 

메커니즘은 단순히 빈곤이 경제적 상실로 치환되었을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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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상실과 빈곤의 비교는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의 비교로 

간주될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지만 시간이 길어진다면 만성 스트레스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향 메커니즘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그 충격의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지는 발달단계마다 다를 수 있다. 영

유아기의 경제적 상실은 영양결핍을 가져와 인지능력의 지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청소년기의 경제적 상실은 자존감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청소년기의 만성적 빈곤은 자존감의 상실보다 학습능력의 누적된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어떤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경제적 상실과 빈곤

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기의 만성적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우울이

나 사회적 위축 등 내면화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급격한 경제적 

상실을 경험한 아동은 공격성이나 비행 등 외현화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적 상실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 발달단계, 문제유형,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상

이하기 때문에 경제적 상실과 빈곤 중 어느 것의 영향이 더 부정적인지는 

쉽게 결론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 상실과 빈곤은 모두 부정적인 영향

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경제적 상실이 만성적인 빈곤으로 전환되지 않도

록 노력한다면 급속한 경제적 상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

을 뿐 아니라 만성적인 빈곤이 가져오는 폐해까지 동시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발현되는 메커니즘

경제적 상실과 빈곤 중 무엇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적 상실과 빈곤은 비슷한 메커니즘을 통해 아동․청소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제적 상실과 

빈곤을 구분하지 않고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생태체

계적 관점을 통해 검토하도록 한다. 빈곤이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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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빈곤아동은 문제청소년이 되

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빈곤하지만 적응을 잘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

라나는 빈곤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한다. 빈곤영향의 부정적 메커니즘만

으로는 이들을 설명할 여지가 없다. 단순한 위험모델에서는 빈곤아동․청소년

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빈곤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위

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한다(Huston, 1991; McCormick & 

Brooks-Gunn, 1989; Parker et al., 1988). 즉,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출생시 

저체중,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실직, 모성의 우울, 사회적 지지의 결핍, 스트

레스적인 생활사건, 또는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태도 등과 같은 생물학적ㆍ

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빈곤관련 요인들은 아동․청소년발

달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Brooks-Gunn, 1993; Huston, 

1991; Liaw & Brooks-Gunn, 1993; McLoyd, 1990, 1998). 

위험모델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경험하는 위험요인의 개수와 종류에 

있어 상이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빈곤아동․청소년들 간의 적응정도 차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는 위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

동․청소년의 적응 수준은 떨어져야 한다. 현실에서는 빈곤이라는 매우 열악

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가는 아동․청소년이 존재한다. 위험모델은 이들의 

존재를 설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 특히 고위험의 상황에서도 역량과 장점을 

회복하고 더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속성 즉, 적응유연성을 설명하기 어렵

다. 따라서 빈곤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점점 보호요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빈곤이라는 상황에서 적응의 개인차를 보다 적

절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Hernandez, 1993; 박현선, 1998a, 

1998b). 보호요인이란 취약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위험요인과 작용하여 부정

적인 발달산물의 가능성을 경감시키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어린 시절부터 양육자와 기본적인 신뢰

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했으며, 서로 가족내 역할에 협조적이고, 

통제와 애정이 적절하게 균형잡힌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이루어질 때, 적응

유연성이 발달할 수 있는 가족분위기가 된다. 또한 자녀와 부모가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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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며, 가족 내 의

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가족응집력이 높고 부모 및 자녀의 역할이 

잘 규정되어 있는 가정이 보호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ock & 

Block, 1980; Clark, 1983; Garmezy, 1991; Kirby & Fraser, 1997; Rutter, 1990; 

Werner, 1990; Werner & Smith, 1987). 이외에도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생의 

욕구에 반응적이고 뚜렷한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및 그 이외의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심리사

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Garmezy, 1991, 1993; Werner, 1990). 

최근 연구에서 빈곤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이 점

점 밝혀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 또래집단의 유형과 상호

작용,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

통제와 같은 특성들이 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

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양한 위험 혹은 보호요인들의 빈곤과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빈곤과 아동․청소년발달

의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단지 위험요인이든 보호요인이든 요인(factor)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빈곤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위험요인과 보호요

인에 내재된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빈곤아동․청소년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확대가족의 사회적 지지라는 요

인이 빈곤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단순하게 결론짓기보다 “왜” 또는 

“어떻게” 이러한 상관관계가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부모는 친척들의 

지지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고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게 된다. 이러한 양육행동은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발달로 이

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이후 빈곤아동․청소

년에 대한 개입이나 이론 형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빈곤아동․청소년 내에는 개인에 따라 빈곤에 대한 취약성과 빈곤 위험에 

대한 극복 가능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횡단적 



Ⅱ. 경제위기, 빈곤과 아동․청소년발달 19

상관관계를 통해 밝혀진 빈곤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보다는 빈곤

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양한 개념 및 모형들을 통해 설

명하고 있다. 즉, 빈곤의 영향을 과정이나 메커니즘 개념을 통해 종단적으로 

살펴보거나, 일부 빈곤아동․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적응

유연성의 개념이나 관찰대상 중심적(person-centered) 모형을 도입하기도 하였

다. 기존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관찰변수 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에서

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균 발달궤적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관찰대상 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에서는 다양한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ies)을 제시한다(Chung, Nagin, Hawkins, & 

Hill, 2001). 관찰변수 중심적 접근은 일반적인 경향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

만 같은 유형의 집단 내에서 다양한 차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많은 것이 사

실이다. 반면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에서는 동일집단 내 다양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빈곤아동․청소년내의 개인적 차이를 밝히는데 

용이하다. 

1) 빈곤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속성

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processing theory)에 따르면 아동․청소

년의 반사회적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 갈등적이거나 일탈적인 해결책을 피하

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인지능력의 결

핍 때문에 일어난다(Dodge, 1991, 1993; Crick & Dodge, 1994; Chung, 

2004). 빈곤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이러한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이나 기회 획득의 가능성이 낮다. 즉 빈곤한 가족

은 책, 장난감, 컴퓨터 등과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확률이 낮아진다(Mayer, 1997a; Downey, 1994; Gerard & 

Buehler, 1999; Seccombe, 2000). 

빈곤은 인지능력의 부족이나 학업성취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처

리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인지능력이 개발되면 특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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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생각해내고 그 중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바

람직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높으면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cues)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

인 신호에만 선별적으로 관심을 집중한다(Dodge & Newman, 1981; Gouze, 

1987). 그리고 신호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무슨 신호든 그 

의도가 적대적인 것으로 귀속(귀인)시켜 버리는 편견(attributional bias)을 

보인다(Dodge & Feldman, 1990; Dodge & Coie, 1987). 또한 초기 반응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다른 종류의 반응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한다(Rubin 

et al., 1991).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가장 적절한 반응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Garber et 

al., 1991; Dodge et al., 1990).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수준 높은 단어의 사용, 글씨에 대한 흥미 등 언어적 

측면의 발달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빈곤가정의 언어적 결핍을 확연

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이재연ㆍ백정재, 1997; 권중돈, 2000). 빈곤

아동․청소년의 낮은 언어능력은 대다수의 빈민지역 부모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등의 불규칙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거나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 경우, 1988). 빈곤아동․청소년

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언어발달은 이렇게 부모와 아동․청소년사이의 상호작

용 부족과 잘못된 양육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박소혜, 1995). 또한 지

역사회로부터도 바람직한 언어 모델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들은 자연히 바람직한 언어를 발달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언어적 능

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갈등상황에서 언어적 방법을 통한 이해와 설득보

다는 강압과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다.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살펴보면, IQ 및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실시한 많은 

연구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은 중산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IQ

를 보임을 알 수 있다(Korenman, Miller, & Sjaastad, 1995; Peters & 

Mullis, 1997; Smith, Brooks-Gunn, & Klebanov, 1997; 한충효, 1982).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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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빈곤아동․청소년도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지능은 빈

곤아동․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을 구분하는 중요한 보호요인 중의 하나이다

(Werner & Smith, 1992; Luthar, 1999). 지능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뿐만 아니라 쉽게 만족을 지연시키며 충동을 억제한다. 또한 높은 

지능은 학업성취와도 연결된다. 하지만 빈곤과 관련성이 높은 생활상의 어

려움이나 정서적 스트레스의 누적 등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 높은 지능의 

이러한 보호적 효과들은 약화되기 쉽다. 지능이 높은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지능이 낮은 아동․청소년보다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수에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상황이 누적되면 이러한 장점은 사라지고 지능이 낮

은 아동․청소년들과 학교적응 면에서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uthar, 

1999).

천성적으로 착하고 기질적으로 순한 영ㆍ유아는 아동기에 빈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erner & 

Smith, 1992). 반면 까다로운 기질은 빈곤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은 빈곤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인내심이 약해진 양육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한층 악화시킨다(Farber 

& Egeland, 1987).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

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의 규칙적인 출석, 높은 성적 등과 같은 긍정

적인 교육적 발달산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ell et al., 1994). 빈곤

아동․청소년에게도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 정신건강, 또래집단이나 성인과

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호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icchetti, Rogosch, Lynch, & Holt, 1993).

빈곤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

하게 나타날 수 있다. 빈곤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아동기 초기

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일련의 가족기능의 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Luthar, 1999). 예를 들어 유아기에 모성의 정신병적 증후에 노출될 경우 

이후 아동기에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정신병적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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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Shaw et al., 1994). 또한 학령전기에 모성의 높은 분노나 우울증에 

노출된 남아는 여아에 비해 적응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l & Holden, 1994). 유사하게 초등학교 시기에도 남아는 여아보다 외현

화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임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훨씬 더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olger et al., 1995).    

남아는 여아보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보다 공격성이나 과잉행

동장애와 같은 외현화 문제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아

동․청소년들의 행동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양육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

으키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이 남아일 경우 이러한 반응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남아의 공격성은 또래집단의 부정적인 반응과 성인들의 

처벌을 더 많이 불러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반응들은 시간이 갈수록 

행동문제의 심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Rutter, 1990). 반면 연령이 높은 빈

곤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여아가 가족기능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남아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uthar, 1999). 또한 여아가 남아

보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적인 경험에서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높은 여아가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

와 관련된 사건에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보다 가족 내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에 더 

반응적일 뿐만 아니라 빈곤한 부모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책임감은 때때로 보

호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실업은 여자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부모ㆍ자녀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lanagan, 

1990). 아버지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남자청소년은 아버지에 대한 존

경심을 잃고 아버지의 권위에 더욱 도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반면 빈곤상황에서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보다 가사의 중요한 책

임을 맡게 되고 가족 의사결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행사하도록 요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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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책임감은 여자청소년의 역량강화를 가져와 행동발달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하지만 이에는 비용이 따른다. 즉 빈곤한 여성 한 부모가 자신의 개인

적 혹은 경제적 문제를 아동․청소년과 함께 공유하여 책임을 나누는 정도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이 있다(McLoyd & Wilson, 1991; 

McLoyd et al., 1994). 빈곤상황에서 여자청소년은 가사의 책임을 주로 맡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내의 불화와 긴장에 많이 노출되게 되

지만 남자청소년은 가족 밖의 취업을 통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대하

게 되고 가족 스트레스로부터 덜 영향 받게 된다(Elder & Caspi, 1988, 구인

회, 2003b에서 재인용). 게다가 빈곤한 부모가 여자청소년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이는 여아에게 교육에 대한 부모의 낮은 지지로 보

이게 되고 이는 학교탈락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Connell et al., 1995). 따라

서 책임감은 단순하게 보호요인이라 말할 수 없다.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주는 잠재적 효과는 이것을 통해 희생되는 비용에 비추어 잘 계산되어야 한

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가족 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때 성차별적 

자원배분을 초래하여 여자청소년의 교육성취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보다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구인회, 2003b).    

2) 빈곤아동․청소년의 가정생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정환경 속에서 

적절한 부모역할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성인으로 건강하

게 성장하기까지 성인의 보호에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맡게 된다. 부모는 

보호와 애정을 통하여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순조롭게 

수행할 때 아동․청소년은 건전한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다. 그러나 부모가 이들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곤이다(Plotnick, 2000). 빈곤가정의 자

녀들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의료적 보호나 교육환



24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

경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대개 생계를 위해 

장기간, 혹은 불규칙한 노동을 하게 되어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육

체적으로 피곤하여 아동․청소년과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부

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인다(박소혜, 1995; 이경우, 1988). 빈곤가정에서 자녀

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자극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산층 대상 연구결

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양육행동에 있어서도 '아이

에게 소리지르기', '아이 때리기'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많았고, 부모 특히 

어머니가 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적었다. 빈곤부모들은 중산층 

부모에 비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기능발달

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이영․신은주․
나종혜, 1995). 또한 빈곤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신 맡

게 되는 등,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역할 이외에 가사 부담을 더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빈곤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로 가족의 특성과 연

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Lemper, Clark-Lempers & Simons, 1989; Parker, 

Greer & Zucherman, 1988; Sampon & Laub, 1996). 빈곤한 사람들 특히 여

성들은 열악한 생활조건과 경제적 어려움, 자신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스스

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나 재화ㆍ서비스를 필요할 때 가질 수 없다는 

무력감, 수치감, 혹은 자존감의 상실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빠져들기 

쉽다(김인숙, 1994; Adler et al., 1993; McLoyd, 1990). 이러한 부모의 스트

레스는 빈곤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

는 동시에 부부간이나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Conger et al., 1994; Liaw & 

Brooks-Gunn, 1994; 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 Brooks-Gunn 

& Duncan, 1997). 

비행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빈곤이 아동․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가정 내의 부모 요소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McLoyd & Wilson, 1991). 빈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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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지도감독이나 양육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빈곤부모들은 

훈육이 비일관적이거나 위협적ㆍ강압적이며, 부모ㆍ자녀 간 애착이 약하다. 

또한 빈곤부모들은 아동․청소년행동 자체 혹은 아동․청소년이 어떤 친구들과 

어디서 노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언어적인 훈계보다는 신

체적인 체벌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자녀들과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

을 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수준 역시 낮다(McLeod & 

Shanahan, 1993; Hanson, McLanahan, & Thomson, 1997; McLoyd, 1998; 

Conger, Conger & Elder, 1997).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부모 간에 단절된 정서

적 유대는 우울증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등 아동․청소년의 내적 문제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icchetti & Toth, 1998). 

부정적인 부모ㆍ자녀 관계는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

의 가혹한 대우나 거부적인 훈육은 자녀의 자기가치를 훼손하고 자기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손상시킨다(Conger, Conger, & Elder, 1997). 이렇게 자기신

뢰를 상실한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학구적 노력이 미래에 결실을 맺을 것이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있어 방해를 받게 된다. 또한 부정적

인 부모ㆍ자녀관계는 아동․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도

록 만드는 자기통제 기능을 약화시킨다(Dubois, Eitel, & Felner, 1994). 반면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격려와 관여는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teinberg, Lamborn, Dornbusch, & Darling, 

199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비지지적이고 적대적인 상태에서

는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격려와 관여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모 

사이의 갈등에 자주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은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Brody, Stoneman, & Flor, 1995; Lempers & Clark-Lempers, 1997). 

이러한 갈등적인 가족관계 경험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신감을 떨어뜨

리며 이는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Gutman & Eccles, 1999; McLoyd, 

1989). 또한 최근 연구는 경제적 상실과 청소년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가족

과정이 매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상실 같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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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실은 경제적 어려움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부모의 생활만족도를 떨

어뜨리고 가족관계를 악화시켜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회, 2003a, 2003b). 

빈곤가족들은 가족 내 갈등이나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렇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성원들에게 심리사

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고

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7배나 높았으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발생하는 학대의 수준도 저소득층

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Downs, Costin, McFadden, 1996). 빈곤가

족 내에서 특히 방임의 비율이 높다(Sedlak & Broadhurst, 1996). 여성개발원

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영세지역의 빈곤부모가 일하고 있는 동안 주로 취하

는 아동보육의 유형을 보면 준방치나 방치의 경우가 65.6%에 이른다(안덕순 

외, 1988). 피학대, 방임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정서적 

문제, 성 문제, 알콜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며, 심각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English, 1998; Starr, MacLean, & Keating, 1991). 

한 부모가구라는 지위 자체가 가구의 빈곤위험을 높이는 원인이지만, 이

와 함께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 역시 여성 한 부모가구의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동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므로 가구소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지만, 가구주의 소득활동을 제약함으로서 소득의 창출

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용우, 2006). 한 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발달산물 측면에서 양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cLanahan & Sandefur, 1994; McLanahan, 1997). 이는 소득수준을 통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사별한 여성한부모의 자녀보다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으로 인한 여성한부모의 자녀에게서 그 위험이 더 증가하였다. 가족구

조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여성 

한 부모가정의 아동들은 아버지가 제공하는 경제적 및 사회정서적의 자원에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성 한 부모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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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가정에 비해 3-4배 정도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 한 부모가정 아동들은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아버지를 가질 

확률이 낮으므로 발달상에 있어 불리하다. 아동과 공동의 활동에 참여한다

든지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관여

(father involvement)가 높은 가정에서 비행, 약물남용, 불안, 우울증 등과 같은 

아동기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mato & Rivera, 1999; Harris, 

Furstenberg, & Marmer, 1998; Harris & Marmer, 1996; Zimmerman, Salem, & 

Maton, 1995). 그러나 동일 가구 내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

(nonresident father)의 관여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보다 덜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폭력, 정신건강,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아버지의 관여는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에게 유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부모가정이라는 지위가 반드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빈민밀집지역 내 여성 한 부모가정에서 자라나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

모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Zimmerman, 

Salem, & Maton, 1995). 이는 여성 한 부모가 아버지의 부재를 보상하기 위

해 남아에게 더 많은 지지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성 한 부모가정의 많은 남아

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지지를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가 부재한 가정 청소년의 2/3가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모델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Zimmerman et al., 1995). 이는 널리 퍼진 고정관념과 달리 동일가

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아버지도 부모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빈곤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학교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ㆍ지적ㆍ정서적ㆍ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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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적응은 

빈곤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김현아, 2000). 학업성

취는 아동․청소년의 학습습관, 학습환경, 가정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전반, 수업, 교사에 만족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김진용, 1988).

빈곤가정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독립적인 공부방 등 적절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거나 학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료제공을 하지 못하여 학업성취를 저

해하기도 한다(이승양, 1982). 빈곤 혹은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부모들의 

자녀양육방식 및 자녀교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아동․청소년의 학

업성취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이주리, 1994). 빈곤 또는 가정

의 낮은 경제적 수준은 아동․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 또는 역량지각과도 

관련성을 가지며(김영이, 1994; 이주리, 1994),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시 낮은 

학업성취와도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Dweck. 1986). 또한 빈곤아동․청소년

의 낮은 학업성취는 가정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점 이외에 교사들의 이들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에 기인한다. 빈곤지역의 학교는 중산층 지역에 비하여 

교육예산이 적기 때문에 학습기자재가 부족하고 교사의 질도 낮으며 교육자

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빈

곤층 자녀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을 것이라는 자성예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학업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보호 요

인임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학교 세팅에서는 무엇보다도 교

사의 지지와 또래집단, 즉 친구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친구들의 

지지는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안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은 아동․청소년의 학업 

및 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친구의 지지는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주며(Harter, 1986) 

또래로부터 지지 부족은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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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사회,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ivin & Begin, 

1989; Crick & Grotpeter,1996; Patterson et al, 1990). 교사와 또래집단의 사

회적 지지는 특히 학교관련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박영애, 1995; 한종혜, 1996).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아동․
청소년은 그 이후 성장하여서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Coie, 1990).

빈곤아동․청소년은 문제해결에서 언어적인 방법보다는 물리적 방법을 선

호하며, 친구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친구 

및 교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Mayer, 1997a; Seccombe, 2000; 유희

정, 1996).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은 특히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서 소외되기 쉽다.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peer rejection)는 좀 더 심각한 

비행의 원인인 동시에 초기 부적응 행동의 결과이기도 하다(Coie & 

Miller-Johnson, 2001).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공격적 아동․청소년들은 일

반 공격적 아동․청소년보다 훨씬 더 만성적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 청

소년기가 되면 소외받던 아동․청소년들끼리 비행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또래집단은 심각한 비행의 좋은 훈련장소가 된다(Patterson & Bank, 

1989; Patterson, Capaldi, & Bank, 1991).

정보처리 단계에서의 여러 형태의 결핍도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가

져온다. 이러한 소외는 항상 타인의 신호를 적대적인 것으로 귀속시켜버리

기 때문에 좀더 심각한 형태의 반응적인 공격성을 가져오게 된다. 귀속(귀

인) 편견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아동․청소년이 다른 아동․청소년들의 

행동에 좀 더 공격적이고 보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다른 아동․청
소년들도 그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좀 더 심하게 집단따돌림 시키도록 한다

(Hymel, Wagner, & Butler, 1990; Perry, Kusel, & Perry, 1988). 이는 부정

적인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좀 더 심각한 공격성으

로의 증폭과 심각한 비행으로의 이행을 가져온다.        

학교는 학습과 성장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래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 발생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래폭력의 피해학생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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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거부하거나, 학교활동 및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이상균, 1999; 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3). 신체적 상해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할 수도 있으며, 정

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

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는 태도를 갖게 되

며(Kochenderfer & Ladd, 1996),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다

(Olweus, 1993).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낮은 자

존감을 가질 수 있으며(Olweus, 1993) 이는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된다(송미원, 1999; 최진희, 2000; Hoover & Hazler, 1991). 

4) 빈곤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환경

빈곤부모들은 그들 가족이 살 지역사회나 자녀들이 갈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을 받기 쉽다. 따라서 빈곤 때문에 지역사회 해체(social 

disorganization)나 사회적 소외(social isolation)로 특징 지워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Chung, 2004). 지역사회 해체는 범죄, 실업 등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합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Sampson, 

1991; Sampson & Wilson, 1994). 사회적 소외는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기관

이나 개인과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따

를만한 역할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적 학습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Wilson, 1987, 1991). 이러한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긍정적 역할모델의 결핍

과 부정적 역할모델의 과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부족과 사회규범

의 약화 등으로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들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

(Coleman, 1988; Hagan, 1994; Herrenkohl et al., 2001).

초등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남아는 여아에 비해 표준화된 시험에서 더 낮

은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Eckenrode, Rowe, Laird, & Braithwaite, 1995). 

고등학교까지도 남아는 여아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와 출석률을 보이고, 높

은 교실 내 문제행동과 정학 및 퇴학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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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cer, & Aber, 1994). 이는 지역사회관련 영향에 대한 취약성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 이웃의 존재 여부 등

과 같은 지역사회자원은 남아의 높은 표준화된 시험점수와 더 강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ntwisle, Alexander, & Olson, 1994). 또한 중산층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빈곤 남자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개인적 및 가족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nsminger, Lamkin, & Jacobson, 1996). 이러한 지역사회 효과는 여아에게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효과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남아가 여

아보다 지역사회관련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 지역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따라서 남아는 중산층 지역

사회의 수준 높은 자원으로부터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 반면 위험한 지역

사회에서 여아의 경우 가정 내로 활동범위를 제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

에 비해 부정적인 지역사회 영향으로부터 더 많이 보호받는다(Ensminger, et 

al., 1996).

가정에서 부모가 적절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가 아동․청소년

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박현선(1998a)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소가 부정적ㆍ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빈

곤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ㆍ지역

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강조하였다. Moffitt(1993)도 빈곤 상황에서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 기타 양육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지만, 가정ㆍ학교ㆍ이웃 등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개 증폭되고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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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2008년 이래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에 속하

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빈곤가정의 아

동·청소년들은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 그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본 연구는 현 경제위기상황에서 생

활의 불안정과 빈곤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제·신체·정

신적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가늠해 보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항목

본 설문지의 문항 구성 체계는 2008년 하반기 몰아닥친 경제 위기 이후 한 

학기 동안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신체·정신적 고통과 실태 및 욕

구를 조사를 위해 전체 4개의 대분류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 일

부는 기존에 사용했던 문항들을 현 설문지 체계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사용하

였다. 대분류체계는 I.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심리적 적응영역, Ⅱ. 

기초생활 영역에서의 변화양상, Ⅲ. 사회지원체계 실태, Ⅳ. 교육․문화․사회서비

스실태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하부 조사지표로 구획되

어 있다. 대분류 체계 Ⅱ는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기초

적 변화 양상을 조사했으며 의료·보건, 정서적 건강, 경제위기에 수반 된 심리

적·생활상·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실직유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묻는 지표

로 하위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체계를 묻는 대분류 지표 Ⅲ은 하

부영역으로 가족·학교·지역사회·비행행동의 양태를 조사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분류체계 Ⅳ는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서비스에 대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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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정보·문화, 여가활동, 복지서비스와 같은 하부 척도로 

세분화되었으며 경제위기에 의해 야기된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빈곤 아동·청소년 경제위기 조사지표와 세부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Ⅲ-1-1> 2009년 경제위기 설문지 문항 구성 체계

대분류 조사영역 세부내용 참 고

Ⅰ

1.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인식 경로
2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 
3. 경제위기에 대한 부모의 태도
4. 부모와의 관계
5. 경제위기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6.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 수입변화
7. 가정의 경제상태 변화

Ⅱ
기초생활

의료․보건
8. 질병 종류 및 치료 유․무
8-1. 치료받지 않은 이유

‘062) 3번 선택지 
보완

정서적 건강
11. 자아존중감3)

12. 사회심리적 적응4)
‘06 4번, 5번 수정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9. 4단계 척도
1)~6) 심리적 변화(6)

9. 7)~16) 생활상의 변화(11)

9. 17)~20) 가족관계의 변화(4)

10. 그렇다/그렇지 않다
1) 생계형 아르바이트 시작
2) 경제문제로 가족해체
3) 부모 실직
4) 생계형 성매매 시도

‘995) 문항 : 7)~9), 

11), 14)~17), 19)

* 타  영역 중 유
사문항도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특
히 경제위기 이후 
‘변화’에 초점두어 
질문 

16. 생활비나 용돈마련 방법 ‘06 61번 문항축소

Ⅲ
사회지원

체계

가족 13. 가족 내 갈등 및 폭력6) ‘06 12번 문항축소

학교 14.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06 16번 문항축소

지역사회 15.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7) ‘06 17번 문항축소

2) 김경준 외(2006). 청소년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3)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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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17. 흡연, 음주, 절도, 폭력, 결석, 가
출, 성인사이트 접속 경험(한 학기)

‘08복지부 아동청소
년종합실태조사 수
정(한 달 이내) 

Ⅳ
교육․문
화․사회
서비스

교육
18~19. 학교생활 부적응과 결석 이유
(한 학기)

20. 대학진학 가능성 여부와 이유

‘06 23~24번(지난 1

년간) 선택지 수정

정보․문화
21. 인터넷 가능 컴퓨터 보유현황
22. 휴대폰 보유 여부

‘06 28~29번 수정

여가활동
23.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24. 여가활동 장애 요인

‘06 31~32번 수정

복지서비스
25.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6. 복지서비스 이용 시 느낌

서울아동패널10번
‘06 36번 문항축소

2) 조사방법

본 조사의 대상으로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주로 영구임대아파

트와 같은 서민층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

상자의 학령기를 보면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에 재

학 중인 초·중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사의 객관적 타당

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표집선정이 전국 단위에 기초한 확률표본 추출방식

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지만, 본 조사에서는 시안의 시급성과 시간적 제약으

로 인해 이 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록 조사지역이 전국단위가 아

닌 서울시 특정 지역에 한정시켰고, 본 조사목적을 반영해 저소득층 서민들

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의표집이 이루어졌지만, 표본의 선정

4) Achenbach, T. M.(1991). 아동용 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 List：CBCL)

중 우울에 관한 문항을 사용함.

5) 황창순․이혜연․김희진(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

년개발원.

6) Straus(1990).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CT)와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2002). 아
동학대척도를 사용함.

7) Sampson, Raudenbush, & Earls(1997). 지역사회응집력 척도



38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

은 부분적으로 층화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표집지역 및 표본추출

빈곤 아동·청소년의 표집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재산세 납부 

순위, 2) 재정자립도 비율, 3)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과 같

은 평가기준에 따라 하위 7개 자치구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평가기준에 따른 하위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Ⅲ-1-2> 표집 기준 및 지역  

평가기준 지 역

2008년 재산세 하위 5개 자치구
강북구(최저)→금천구→중랑구→도봉구→은
평구

2008년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
노원구(최저)→중랑구→관악구→은평구→강
서구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지역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강
남구, 영등포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재산세 납부, 재정자립도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에 기

초한 각 기준의 중복 여부에 가중치를 두어 선정된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

역은 아래와 같다.   

<표 Ⅲ-1-3>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 

평가기준 지 역

재산세와 재정자립도 모두 하위이며 
교복사업 대상 지역

은평구, 중랑구

재산세 하위면서 교복사업대상 강북구

재정자립도 하위면서 교복사업대상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재산세, 재정자립도 하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교복사업대상

양천구,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위의 결과를 기초로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표집지역으로 선정된 저

소득층 자치구는 <표 Ⅲ-1-4>에 기술되어 있다.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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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립도 기준으로는 중산층 거주 지역에 속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의 규모

가 다른 자치구보다 크다는 사실에 기초, 해당 임대주택 단지지역을 저소득

층 밀집지역으로 선정·추가하였다. 

<표 Ⅲ-1-4>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지역

지 역 표집 근거

①번 은평구, 중랑구 ②번 강북구 
③번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총 6개 자치구 내에서 특히 저소득 밀집지
역 학교 표집

④번 강남구
재산세, 재정자립도로 저소득지역은 아니지
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는 곳 중 임대주
택 규모가 큰 지역임

전체 표본은 강남/북, 강서/동 등 서울전역에서 골고루 표집하여 총 7개 자치구로 
구획함

위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표집지역의 선정은 조사자의 연구목적에 따

른 유의표집에 근거하고 있으며 표본선택을 위해 사용된 추출방법은 저소득

층이 밀집해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택, 한 학급을 표본으

로 추출하고, 표본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저

소득층 주거지역 내에서도 주로 빈곤층가정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

을 대상표본으로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자치구별로 교급 수준에 따라 (초

등학생 5학년 남·여 학생, 중학생 2학년 남·여 학생) 초등학교·중학교 각각 

한 곳씩을 선정하였다. 강북구의 경우 사전표집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중학

교가 자체 일정상의 이유로 인해 표집을 위한 실사를 거부했으며 이를 대체

하기 위해 관악구에서 추가로 한 곳의 중학교를 선정, 대체표집이 실시되었

다. 표본 추출을 위해 선정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중학교 각 7곳, 총 14교에 

달하며(<표 Ⅲ-1-5> 참조), 조사는 2009년 2월 초에 시작하여 약 1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응한 초·중학생의 총 수는 81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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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학교명단

지역 학교 소재지

은평구
A초등학교 서울 은평구 

B중학교 서울 은평구 

중랑구
C초등학교 서울 중량구 

D중학교 서울 중량구 

강북구 E초등학교 서울 성북구 

노원구
F초등학교 서울 노원구 

G중학교 서울 노원구 

관악구

H초등학교 서울 관악구 

I중학교 서울 관악구

J중학교 서울 관악구 

강서구
K초등학교 서울 강서구

L중학교 서울 강서구 

강남구
M초등학교 서울 강남구 

N여자중학교 서울 강남구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

은 395명으로 전체의 48.5%였으며, 여학생은 419명으로 51.5%를 차지하여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았다. 교급 별로는 초등학생 405명

으로 전체의 49.8%, 중학생은 409명인 50.2%로 교급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14명 모두 결측 없이 답변에 응답

하였지만, 부모의 결혼 상태에 대한 질문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5%인 41명, 

부친의 학력수준은 36.4%에 달하는 296명, 모친의 학력수준에 대한 무응답 

비율도 부친에 대한 무응답 비율과 비슷한 37.6%로 306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의 가정이 빈곤층에 속하는 “어려운편이

다”가 202명(24.8%), “보통이다”가 590명(72.5%)에 달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

인 “잘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한 22명

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유의추출에 의한 저소득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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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표집방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양·한부모와의 거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결혼 상태를 묻는 질문

에서 681명(88.1%)이 양부모에 해당하는 “결혼·재혼”에 답하였고 92명

(11.9%)은 한부모와의 거주를 의미하는 “이혼·별거·사별”에 응답하였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59명(11.4%), 고등학교 졸업이 159

명(30.7%), 대학교 졸업이상이 300명(57.9%)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이 고졸 항

목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친의 학력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4명(12.6%), 고등학교 졸업이 216명(42.5%), 대학교 졸업이상이 228

명(44.9%)으로 고등학교 졸업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2.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실태

2008년 하반기 이후 한 학기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정서적 

건강정도 그리고 경제위기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실태 조사를 위해 설정된 독립 변수 중 특별히 

경제수준 요인이 집단 간 분석을 위한 중요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서두에 

밝혔듯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수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빈곤 집단8)을 비(非)빈곤 집단으

로부터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규준이 필요하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경

제수준 요인은 이를 탐색할 수 있는 유의한(relevant)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

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

었으며 여타 다른 변인에 의한 분석 결과의 기술은 함께 첨부된 표를 참조

하여 파악할 수 있다.      

           

8) 표집대상 지역이 서민층 거주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그 중에서도 경제형편이 `

어렵다`는 가정은 `빈곤`으로 `보통이다`는 비(非)빈곤 집단인 `중간층`로 분류했다. 

중산층 정도를 의미하는 `잘사는 편이다`는 전체 표본의 3%미만으로 나타나 분석
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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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질병을 앓은 경험과 치료유무

성별 특성에 따른 질병을 경험 유무 비율로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 아동·청

소년 가운데 여학생의 54.2%, 남학생의 45%정도가 2008년 2학기 이후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의 질병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두 성별 집단 간 질병 경험 유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Ⅲ-2-1] 최근 질병을 앍은 경험 - 전체·성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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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 질병을 앓은 경험-성별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50.2 49.8 100(814)

성별
남자 54.9 45.1 100(395)

여자 45.8 54.2 100(419)

χ2 = 6.755**

위장 및 내과질환을 앓은 아동·청소년의 비율분포는 성별특성과 부모님과

의 정상적인 생활여부를 의미하는 부모의 결혼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학생(19.6%)이 남학생(12.4%)보다 위장·내과 질환을 앓은 비

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14.8%)이 기

타범주9)에 속하는 아동·청소년(27.2%)들 보다 유의수준에서 질병경험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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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현격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Ⅲ-2-2> 위장 및 내과질환을 앓은 경험-성별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10)

전 체 83.9 16.1 100(814)

1) 성별
남자 87.6 12.4 100(395)

여자 80.4 19.6 100(419)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85.2 14.8 100(681)

기타 72.8 27.2 100(92)

1) χ2
 = 7.731**  2) χ2

 = 9.050** 

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의 경험 유무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별

특성과 경제수준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0.2%만이 피부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2.3%가 ‘경험 

있음’에 답변해 성별 간 해당 질병 경험 유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

다. 마찬가지로 경제수준 별 조사결과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의 ‘경험 있음’

에 대한 응답비율(3.0%)이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아동(0.7%)의 응답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표 Ⅲ-2-3> 피부질환(아토피, 습진, 부스럼 등)-성별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8.8 1.2 100(814)

1)

성별
남자 97.7 2.3 100(395)

여자 99.8 0.2 100(419)

2)

경제수준
빈곤층 97.0 3.0 100(202)

중간층 99.3 0.7 100(590)

1) χ2
 = 6.972**  2) χ2

 = 6.343* 

9) 부모의 결혼 유형 중 “결혼”은 결혼 및 재혼을 포함하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유형을 함의하며, “기타”는 이혼, 별거, 사별, 혹은 모른다는 응
답은 그 외의 거주상태를 의미한다.

10) 각 세부변인별 결측치의 차이로 전체 표본수와 세부변인별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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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응답 비율은 부모님의 

결혼 패턴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3.3%)집단은 결혼집단

(0.4%)에 비해 해당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배 이상 

높았다.

<표 Ⅲ-2-4> 결핵 및 폐질환-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9.2 0.8 100(77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9.6 0.4 100(681)

기타 96.7 3.3 100(92)

χ2 = 8.371**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은 중학생(15.2%)에 비해 초등학

생(22.2%)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충치나 잇몸질환 같은 치과질

환의 발병비율은 초등학생(3.5%)에 비해 중학생(7.3%)에게서 두 배 이상 높

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

에 대한 면역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보였다.    

<표 Ⅲ-2-5>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교급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81.3 18.7 100(814)

교급
초등학교 77.8 22.2 100(405)

중학교 84.8 15.2 100(409)

χ2
 = 6.685*

<표 Ⅲ-2-6> 충치 및 잇몸질환-교급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4.6 5.4 100(814)

교급
초등학교 96.5 3.5 100(405)

중학교 92.7 7.3 100(409)

χ2 = 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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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암 혹은 만성질환의 발병비율은 가정의 경제 수준 정도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의 7.4%가 해당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험 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3.6%에 그쳐 2배 이상 낮은 비

율을 보였다.    

<표 Ⅲ-2-7> 백혈병, 암 혹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5.5 4.5 100(792)

경제수준
빈곤층 92.6 7.4 100(202)

중간층 96.4 3.6 100(590)

χ2
 = 5.185*

다음은 한번이라도 특정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치

료를 요하는 부상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아동·청소

년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

다. 항목 중 ‘증상이 가벼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48.9%, 경제수준이 보통인 아동·청소년은 59.6%였다. 세부 항목 중 특히 치

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 달해 경제수준이 보통인 집단(1.8%)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

았다. ‘고쳐지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중간층(1.8%)에 비해 빈곤층

(6.4%)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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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8>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경제 수준 간 비교 

(단위 : %)

구  분

증세가 
가벼
워서

치료
비가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치료가 
무서
워서

귀찮
아서

고쳐
지지 

않아서

약을 
못 

먹어서

집에서 
쉬면 

나을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집에 
약이 

있어서
전체

전 체 56.5 6.2 1.2 0.6 1.2 28.0 3.1 0.6 1.2 0.6 0.6
100

(161)

경
제
수
준

빈곤층 48.9 17.0 2.1 0 2.1 19.1 6.4 0 2.1 2.1 0
100

(47)

중간층 59.6 1.8 0.9 0.9 0.9 31.6 1.8 0.9 0.9 0 0.9
100

(114)

χ2 = 22.219*

[그림 Ⅲ-2-2]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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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세 가지 항목의 결과만 제시함

2)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

본 지표에서는 최근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난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을 심리

적 변화·생활상의 변화·가족관계의 변화와 아동·청소년의 생활비나 용돈 마

련 방법 등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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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리적 변화

먼저 경제 위기가 가져온 심리적 변화 중 2008년 이후 ‘더 외로움을 느낀

다’에 응답한(‘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전체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17.3%로 나타났다. 세부 변인 별 분석에서는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의 

결혼 상태 별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Ⅲ-2-9>참조). 대체적으

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중학생 보다는 초등학생, 경제 수준이 중간층보다

는 빈곤층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보다는 기타에 속한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표 Ⅲ-2-9> 나는 더 외롭다고 느낀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0 41.7 13.7 3.6 100(810)

1)
성별

남자 48.9 36.4 10.4 4.3 100(393)

여자 33.6 46.8 16.8 2.9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45.2 35.5 14.6 4.7 100(403)

중학교 36.9 47.9 12.8 2.5 100(407)

3)
경제수준

빈곤층 35.6 39.6 16.3 8.4 100(202)

중간층 42.5 42.7 13.0 1.9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42.5 41.8 13.1 2.5 100(677)

기타 35.9 39.1 17.4 7.6 100(92)

1) χ2 = 23.893***  2) χ2 = 14.299** 3) χ2 = 21.371***  4) χ2 = 8.816*

심리적 변화를 평정하는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

의 41%가 ‘대체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빈

곤층 아동·청소년들의 ‘그렇다’ 응답 비율은 53%로 전체 응답비율에 비해 

12%정도 높았으며, 경제 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36.3%) 집단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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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무려 17%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0>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23.6 35.4 31.6 9.4 100(810)

1)
성별

남자 30.3 31 29.8 8.9 100(393)

여자 17.3 39.6 33.3 9.8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26.6 37.2 26.8 9.4 100(403)

중학교 20.6 33.7 36.4 9.3 100(407)

3)
경제수준

빈곤층 19.3 27.7 35.1 17.8 100(202)

중간층 25.6 38.1 30.0 6.3 100(586)

1) χ2 = 19.678***  2) χ2 = 9.589*  3) χ2 = 29.735***

‘나는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2%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반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7.4%가 동일한 답

변 경향을 보여주었다. 경제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 집단은 16.6%

만이 동일 응답 경향을 나타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11%나 높은 수준

을 보였다.  

   

<표 Ⅲ-2-11> 나는 자신감이 없어졌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37.1 43.8 15.5 3.7 100(809)

1)
성별

남자 42.1 40.1 15.3 2.6 100(392)

여자 32.4 47.2 15.6 4.8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43.9 36.7 15.6 3.7 100(403)

중학교 30.3 50.7 15.3 3.7 100(406)

3)
경제수준

빈곤층 32.8 39.8 20.9 6.5 100(201)

중간층 38.6 44.9 14.0 2.6 100(586)

1) χ2
 = 10.290*  2) χ2

 = 19.220***  3) χ2
 = 13.161** 



Ⅲ.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 49

[그림 Ⅲ-2-3] 최근 경제위기 후의 심리적 변화I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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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 응답자의 11.2%만이 

이를 긍정하는 느낌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아동·청소년 집단의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8.4%인 반면 빈곤층 아동

의 동일 문항 응답 비율은 18.8%로 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

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경향이 빈곤

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Ⅲ-2-12>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3.3 35.6 7.7 3.5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59.7 29.4 7.0 4.0 100(402)

중학교 46.9 41.8 8.4 2.9 100(407)

2)
경제수준

빈곤층 44.1 37.1 10.9 7.9 100(202)

중간층 56.2 35.4 6.5 1.9 100(585)

1) χ2
 = 16.081**  2) χ2

 = 2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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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가출관련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14.6%가 ‘대체로 그렇

다’ 이상 수준으로 웅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부모님의 결혼 상태 양

상에 따른 응답 경향(<표 Ⅲ-2-13> 참조) 이외에 가정 경제 수준 변인에 따

른 빈곤층과 중간층 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빈곤층은 21.8%, 중간

층에서는 9.9%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출 항목에 대해 긍정적 답변 경향을 보

여 주었으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비율로 가출 성향을 나타

냈다.           

<표 Ⅲ-2-13> 나는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 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6.8 28.6 10.6 4.0 100(810)

1)
교급

초등학교 63.5 22.3 9.7 4.5 100(403)

중학교 50.1 34.9 11.5 3.4 100(407)

2)
경제수준

빈곤층 49.0 29.2 14.9 6.9 100(202)

중간층 58.7 29.4 9.2 2.7 100(586)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57.5 29.5 10.0 3.0 100(677)

기타 53.3 23.9 13.0 9.8 100(92)

1) χ2 = 18.758***  2) χ2 = 13.950**  3) χ2 = 11.854**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항목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의 

16.5%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 대한 

변인 간 집단 차이는 성별·교급·부모님의 결혼 양상에 따라 유의하게 확인 

되었으며, 경제 수준에 따른 빈곤(25.9%) vs. 중간(13.2%) 집단 간 비교에서

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빈곤층 아동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 집단(26.1%)

아동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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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4>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2.0 31.5 11.9 4.6 100(809)

1)
성별

남자 57.7 27.0 11.2 4.1 100(392)

여자 46.8 35.7 12.5 5.0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60.0 24.1 9.2 6.7 100(403)

중학교 44.1 38.9 14.5 2.5 100(406)

3)
경제수준

빈곤층 43.3 30.8 16.4 9.5 100(201)

중간층 54.3 32.6 10.6 2.6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53.3 32.0 11.2 3.6 100(676)

기타 44.6 29.3 16.3 9.8 100(92)

1) χ2
 = 10.113*  2) χ2

 = 36.862***  3) χ2
 = 24.336***  4) χ2

 = 10.416* 

[그림 Ⅲ-2-4] 최근 경제위기 후의 심리적 변화 Ⅱ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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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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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상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지난 한 학기동안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

에 대한 조사결과가 항목별로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유의하게 검증된 항목

분석을 통해 변인 수준 간 효과의 정도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는 교급 이외에 경제변인(빈곤vs.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생활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 구입관련 문항에서 구입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아

동․청소년은 전체 6.5%인데 반해 빈곤층에 속하는 응답자는 대략 2배에 달

하는 11%가 부정적 방향으로 동일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4.9%만이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였다. 

<표 Ⅲ-2-15> 나는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 

한다-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3.0 30.5 5.1 1.4 100(789)

경제수준
빈곤층 56.9 32.2 6.9 4.0 100(202)

중간층 65.1 30.0 4.4 0.5 100(587)

χ2 = 16.500**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경제 위기 이후 방과 후 학원 혹은 

과외 교습을 중단하게 된 비율은 22.3%로 전체 아동․청소년 응답자 14%에 

비해 8%이상 높았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11.6%)에 대해선 11%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교급 수준 간 차이는 <표  Ⅲ-2-16>에 기술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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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16> 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3.1 22.9 10.5 3.5 100(808)

1)
교급

초등학교 72.3 17.8 7.3 2.8 100(400)

중학교 54.2 27.9 13.7 4.2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2.5 26.2 13.9 7.4 100(202)

중간층 66.1 22.3 9.4 2.2 100(584)

1) χ2 = 28.847***  2) χ2 = 19.666***

문화․수련활동과 같은 여가 활동이 줄었거나 중단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전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12.5%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응답자의 동일 응답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답변 비율은 9.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급 수준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2-17> 나의 문화체험, 수련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줄었거나 중단하게 

되었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9.9 27.6 9.9 2.6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66.7 25.6 5.7 2.0 100(403)

중학교 53.2 29.7 14.0 3.2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5.9 22.3 15.8 5.9 100(202)

중간층 61.2 29.6 7.8 1.4 100(587)

1) χ2 = 22.621***  2) χ2 = 2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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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 줄었다’ 항목에 대한 응답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전체 대상 아동․
청소년의 17.5%가 ‘그렇다’라고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 나타난 

유의한 차이 이외에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용돈 감소에 대한 평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27.2%)은 중간층 집단

(14.5%)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자신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18> 나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0.0 22.5 11.5 6.0 100(806)

1)
교급

초등학교 66.6 19.6 8.0 5.8 100(398)

중학교 53.7 25.2 15.0 6.1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0.5 22.3 15.3 11.9 100(202)

중간층 62.5 23.0 10.5 4.0 100(582)

1) χ2 = 16.830**  2) χ2 = 22.451***

[그림 Ⅲ-2-5] 최근 경제위기 후의 생활상의 변화I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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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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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이후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가사의 증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교급 변인 이외에 경제변인의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조사대상 응답자의 22.2%가 대체로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응답자는 32.9%, 중간층 소속 응답자는 18.3%만이 해당 항목에 

긍정하는 답변 성향을 보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가사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9> 나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4 36.5 17.1 5.1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47.9 33.7 13.5 5.0 100(401)

중학교 35.0 39.2 20.6 5.1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37.3 29.9 26.4 6.5 100(201)

중간층 42.5 39.2 14.0 4.3 100(586)

1) χ2 = 15.773** 2) χ2 = 19.426***

경제위기에서 생필품에 대한 지출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2.8%정도가 대체로 지출비용이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교급과 경제수준 변인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31.3%가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대체로 줄었다’라고 답변

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1.5%만이 ‘대체로 줄었다’라고 응답하였으

며, 전자에 비해 10%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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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0> 우리집은 옷이나 신발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4 34.8 19.5 4.3 100(910)

1)
교급

초등학교 48.3 32.8 14.9 4.0 100(402)

중학교 34.6 36.8 24.0 4.7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34.3 34.3 22.9 8.5 100(201)

중간층 43.4 35.1 18.9 2.6 100(587)

1) χ2 = 18.887*** 2) χ2 = 17.082**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병원치료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1%가 부정적 방향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아동․청소

년은 5.5%,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가 동일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응답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경제 변인 이외에 교급․부모의 결혼상태 같

은 변인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Ⅲ-2-21> 우리집은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82.1 14.8 2.7 0.4 100(810)

1)
교급

초등학교 87.1 10.7 2.2 0 100(402)

중학교 77.2 18.9 3.2 0.7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73.1 21.4 5.0 0.5 100(201)

중간층 84.7 12.9 2.0 0.3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84.1 13.4 2.4 0.1 100(678)

기타 71.7 19.6 6.5 2.2 100(92)

1) χ2 = 15.159** 2) χ2 = 14.213**  3) χ2 = 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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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이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묻는 질문

에서 성별․교급․부모의 결혼상태 변인 이외에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4.6%가 이사 후 생활이 대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은 9.9%가 중간층은 2.7%만이 상응된 응답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이사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 불

편감이 중간층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표 Ⅲ-2-22> 우리집은 집을 줄여 이사하여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4.6 20.9 3.2 1.4 100(810)

1)
성별

남자 72.4 20.2 5.1 2.3 100(392)

여자 76.6 21.5 1.4 0.5 100(418)

2)
교급

초등학교 77.4 19.2 1.7 1.7 100(402)

중학교 71.8 22.5 4.7 1.0 100(408)

3)
경제수준

빈곤층 65.3 24.8 6.9 3.0 100(202)

중간층 77.3 20.0 2.0 0.7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7.4 18.6 3.0 1.0 100(678)

기타 62.0 28.3 5.4 4.3 100(92)

1) χ2 = 14.035** 2) χ2 = 8.180*  3) χ2 = 21.567***  4) χ2 = 14.123**

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2%가 `대체로 그렇다`는 방향으로 답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

급․부모님의 결혼 상태를 묻는 변인 이외에 경제변인 간 집단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 응답자의 동일 응답비율은 20.9%로 나타났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7%만이 외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

다. 외부 의존도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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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3> 우리집은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3.9 15.8 8.0 2.2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74.8 13.7 7.7 3.7 100(401)

중학교 73.0 17.9 8.3 0.7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8.7 20.4 16.9 4.0 100(201)

중간층 78.2 14.8 5.3 1.7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9.1 13.9 5.8 1.3 100(678)

기타 44.0 27.5 22.0 6.6 100(91)

1) χ2 = 10.617*  2) χ2 = 38.600*** 3) χ2 = 61.736***

[그림 Ⅲ-2-6] 최근 경제위기 후의 생활상의 변화Ⅱ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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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위기에 따른 세 번째 변화인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아래 일련의 표 속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가정의 수입 감소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중 9.1%에 

해당되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동일 응답비율은 22%로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비율인 4.8%와 비교할 경우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경제 위기 이후 가

정 소득의 감소로 인한 부모 갈등의 부정적 인식 정도가 빈곤층 아동․청소년

에게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 및 부모결혼 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표 Ⅲ-2-24> 우리집의 수입이 줄어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8.5 22.4 8.0 1.1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74.1 17.7 7.5 0.7 100(401)

중학교 63.0 27.0 8.6 1.5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4.5 23.5 18.0 4.0 100(200)

중간층 72.6 22.7 4.6 0.2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0.2 22.0 6.8 1.0 100(677)

기타 59.8 21.7 16.3 2.2 100(92)

1) χ2 = 12.616**  2) χ2 = 59.807***  3) χ2 = 11.402*

본인과 부모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

의 7.3%였으며, 경제 빈곤층 집단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비율(14.4%)이 중간층 아동․청소년(5.2%)에 비해 10%이상 현저히 높았

다. 교급 간 유의한 집단차이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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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5> 나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9.5 23.2 5.9 1.4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79.7 15.1 4.5 0.7 100(403)

중학교 59.6 31.1 7.4 2.0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6.4 29.2 11.4 3.0 100(202)

중간층 73.3 21.6 4.3 0.9 100(587)

1) χ2 = 39.201***  2) χ2 = 27.207***

경제위기가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에서 전

체 응답자의 4.7%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은 

11.4%가 이에 일치하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반해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아

동․청소년집단은 단지 2.3%만이 이에 상응한ㄴ 응답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

며, 빈곤층에서 가정폭력의 정도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2-26> 우리집은 가족 간에 폭력을 쓰며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8.0 17.3 3.9 0.8 100(788)

1)
경제수준

빈곤층 65.3 23.3 9.4 2.0 100(202)

중간층 82.4 15.2 2.0 0.3 100(586)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9.9 16.1 3.5 0.4 100(678)

기타 67.4 22.8 6.5 3.3 100(92)

1) χ2
 = 37.268***  2) χ2

 = 13.919**

가정 내 경제적 상황 악화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한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2.8%가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

다. 교급 및 부모 결혼 상태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도 검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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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무려 68.8%가 해당 문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반해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34.1% 만이 이에 상응하

는 답변을 보여주었다. 가정경제의 위기에 대한 부모의 근심정도가 중간층 

집단에 비해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Ⅲ-2-27>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 하신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29.5 27.7 31.8 11.0 100(808)

1)
교급

초등학교 32.2 30.7 27.4 9.7 100(401)

중학교 26.8 24.8 36.1 12.3 100(407)

2)
경제수준

빈곤층 16.8 14.4 39.6 29.2 100(202)

중간층 33.9 32.0 29.5 4.6 100(584)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30.0 28.6 32.1 9.3 100(676)

기타 23.9 21.7 33.7 20.7 100(92)

1) χ2
 = 10.484*  2) χ2

 = 119.594***  3) χ2
 = 12.193** 

[그림 Ⅲ-2-7] 최근 경제위기 후의 가족관계 변화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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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궁핍으로 생활비․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본 문항에 대한 교급․부모님 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

이가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변인에 따른 집단 간 응답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6%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2.7%에 불과하였다.  

 

<표 Ⅲ-2-28> 나는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3.5 96.5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1.7 98.3 100(402)

중학교 5.1 94.9 100(409)

2)
경제수준

빈곤층 6.0 94.0 100(201)

중간층 2.7 97.3 100(588)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2.5 97.5 100(678)

기타 9.8 90.2 100(92)

1) χ2
 = 7.003**  2) χ2

 = 4.620*  3) χ2
 = 13.142***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구성원이 헤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8.9%가 헤어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간층 아동․
청소년의 응답비율은 3.6%에 그쳤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그렇다 항목에 대

한 응답비율은 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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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29>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4.9 95.1 100(790)

1)
경제수준

빈곤층 8.9 91.1 100(202)

중간층 3.6 96.4 100(588)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2.1 97.9 100(679)

기타 21.7 78.3 100(92)

1) χ2 = 9.134**  2) χ2 = 74.421***

경제위기가 시작된 후 부모님의 실직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교급 수준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3%, 빈곤층 집단은 11.4%, 중간층 집단은 3.4%의 비율을 나타났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계층의 부모 실직률은 전체 응답자에 비해 2배 이상, 중

간계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2-30> 최근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었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5.3 94.7 100(812)

1)
교급

초등학교 3.2 96.8 100(403)

중학교 7.3 92.7 100(409)

2)
경제수준

빈곤층 11.4 88.6 100(202)

중간층 3.4 96.6 100(588)

1) χ2 = 6.834**  2) χ2 = 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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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8]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변화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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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정서적 건강상의 변화 

앞 절에서 경제 위기 이후 한 학기 동안 기초생활 및 사회 지원체계의 변

화양상을 빈도 분포비율에 기초한 카이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

는 독립표본 비교검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경제수준이 정서․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기초생활 변화양상에 대한 효과검

증까지 함께 실시하였다. 경제변인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정서․정신적 

건강정도가 여타 다른 실태 조사영역에서와 같이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받

을지를 알아봄으로 경제위기가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규명해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표 Ⅲ-2-31>에 기술되어 있으며 교급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청소년(N=785)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 경제 수준 중간층(‘보통이다’라

고 응답한 대상 N=585) vs. 빈곤층(‘어렵다’고 응답한 대상 N=200) - 집단 간 

심리․생활․가족관계의 변화 대한 인식정도와 정서․정신적 건강지표에 해당되

는 자아존중감 및 사회 심리적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

석결과 부가적으로 제시된 하위지표 모두에서 경제적 빈곤층 아동․청소년과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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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되는 여러 지표상의 변화 정도가 중간층에 비해 빈곤층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존재 가치 수용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

아존중감과 자신의 현재 부적응 상태에 대한 지표인 사회․심리적응척도에서 

두 아동․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 지표에서 빈곤 

아동․청소년(M=28.09)은 중간층 집단(M=29.73)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

존감을 나타냈으며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자신의 사회․심리적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심리적응 척도에서 빈곤층(M=29.90) 집

단은 중간층 집단(M=26.08)에 비해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여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빈

곤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용성, 능력에 대한 확신, 어

려움 극복능력 등과 같은 자아존중감 지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현격히 낮

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반대로 자신의 사회적 적응능력에 대한 비관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빈곤층 집단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

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2-31>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 차이(초등학교+중학교)

구  분
경제수준

T
빈곤층 중간층

① 심리적 변화
M 12.3 10.43

4.712***
SD 4.336 3.518

② 생활상 변화
M 16.77 14.52

5.695***
SD 5.046 4.067

③ 가족관계 변화
M 7.59 5.90

8.773***
SD 2.497 1.858

①+②+③
M 36.36 30.81

7.094***
SD 9.956 7.851

자아존중감
M 28.09 29.73

-3.496**
SD 5.890 5.216

사회심리적 적응
M 29.90 26.08

5.344***
SD 9.607 8.306

주 : M=평균값(Mean), SD=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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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래 <표 Ⅲ-3-1>에 기술되어 있다. 먼저 폭력에 의한 신체적 체벌 경험유무

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8.5%가 6개월에 한번 이상 체벌을 경

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의 체벌비율

(26.7%)은 중간층 집단의 비율(15.2%)에 비해 11% 이상 높았다. 경제적 수준

이 어려울수록 체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부모로부

터 특정 도구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전체의 4.4%였으며, 

경제요인에 의한 집단 수준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 교

급․부모의 결혼 상태․부친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아동․
청소년의 20.7%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6.7%로 중간층 반응비율 17.6%보다 9%이상 높은 수치를 보

였다.  

[그림 Ⅲ-3-1] 가족 내 갈등 실태 I - 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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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1>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1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폭력에 
의한 

신체적 
체벌

전 체 81.4 13.1 5.4 100(814)

1)
교급

초 77.3 15.6 7.2 100(405)

중 85.6 10.8 3.7 100(409)

2)
경제수준

빈곤층 73.3 17.3 9.4 100(202)

중간층 84.7 11.0 4.2 100(590)

1) χ2 = 9.874**  2) χ2 = 14.404**

도구로 
위협 
당함

전 체 95.6 2.7 1.7 100(814)

3)
교급

초 97.5 1.2 1.2 100(405)

중 93.6 4.2 2.2 100(409)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6.5 2.2 1.3 100(681)

기타 91.3 6.5 2.2 100(92)

5)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94.5 1.8 3.7 100(218)

대졸이상 95.3 4.0 0.7 100(300)

3) χ2
 = 7.854*  4) χ2

 = 6.205*  5) χ2
 = 7.823*

모욕감과 

수치를 
느낌

전 체 79.3 13.9 6.8 100(792)

6)

경제수준

빈곤층 73.3 15.8 10.9 100(202)

중간층 81.4 13.2 5.4 100(590)

  6) χ2
 = 8.583*

모멸감을 

자극하는 

언행 

전 체 80.8 11.9 7.3 100(791)

7)

경제수준

빈곤층 74.3 12.9 12.9 100(202)

중간층 83.0 11.5 5.4 100(589)

  7) χ2
 = 13.003**

홀로 
방치

전 체 58.1 20.6 21.3 100(792)

8)

경제수준

빈곤층 55.4 15.8 28.7 100(202)

중간층 59.0 22.2 18.8 100(590)

  8) χ2 = 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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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는 모멸감을 자극하는 언

행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19.2%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5.8%에 달해 중간층 응답자

(1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님의 외출로 밤늦은 귀가시간까지 홀로 

방치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응답자는 41.9%,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44.5%, 중간층은 41%로 나타났다. 빈곤집단과 중간집단의 아동․청소년 간 차

이는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가정의 청결과 부모의 관심을 나타내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

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성별․교급․경
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가’ 같은 부모의 방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개월 간 한번 이상 방치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전

체응답자의 5.8%였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10.4%)이 중간층(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님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차이도 검증되었다. 

 

<표 Ⅲ-3-2> 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전 체 93.7 4.7 1.6 100(814)

1)

성별

남자 91.9 5.3 2.8 100(395)

여자 95.5 4.1 0.5 100(419)

2)

교급

초등학교 95.8 3.5 0.7 100(405)

중학교 91.7 5.9 2.4 100(409)

3)

경제수준

빈곤층 90.1 6.4 3.5 100(202)

중간층 95.3 3.9 0.8 100(590)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4.6 4.3 1.2 100(681)

기타 85.9 8.7 5.4 100(92)

1) χ2
 = 7.745*  2) χ2

 = 6.603*  3) χ2
 = 9.364**  4) χ2

 = 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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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3> 부모님이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전 체 94.2 4.0 1.8 100(792)

1)
경제수준

빈곤층 89.6 7.9 2.5 100(202)

중간층 95.8 2.7 1.5 100(590)

2)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5.7 2.8 1.5 100(681)

기타 87.0 10.9 2.2 100(92)

1) χ2
 = 11.479**  2) χ2

 = 15.023**

가족 내 갈등을 보여주는 항목 중 학교 결석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에 관

한 질문과 부부간 폭력 행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모의 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만 유의하게 확인되었다([그림 Ⅲ-3-2], <표 Ⅲ-3-4>). 최근 

6개월 간 한두 번 이상 부모님 사이의 모욕적인 언행 행사를 본 적이 있는

가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20.6%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고, 빈곤층 아

동․청소년은 31.7%, 중간층 집단은 16.8%가 동일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Ⅲ-3-2] 가족 내 갈등 실태 Ⅱ - 경제수준별 비교

0

5

10

15

20

25

30

35

결석에 대한 부모
의 무관심

부부 간 폭력행사 부부 간 모욕적
언행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Ⅱ

전체

빈곤층

중간층

주 : 6개월에 1번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 기준



70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

<표 Ⅲ-3-4>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2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부모의 
무관심
(결석에 
대한)

전 체 97.3 1.0 1.7 100(773)

1)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7.9 0.9 1.2 100(681)

기타 92.4 2.2 5.4 100(92)

  1) χ2 = 10.312** 

부부 간 
폭력행사

전 체 93.9 5.2 0.9 100(772)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4.1 5.3 0.6 100(680)

기타 92.4 4.3 3.3 100(92)

  2) χ2
 = 6.550* 

부부 간 
모욕적 
언행

전 체 79.4 15.4 5.2 100(790)

3)
경제
수준

빈곤층 68.3 19.8 11.9 100(202)

중간층 83.2 13.9 2.9 100(588)

4)
부친학력

수준

고졸이하 72.9 19.3 7.8 100(218)

대졸이상 83.6 14.0 2.3 100(299)

  3) χ2 = 30.928***  4) χ2 = 12.018**

2)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그림 Ⅲ-3-3]은 학교선생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항목들에 대해 

경제수준별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선생님과 학교생활에 대

한 긍정적인 경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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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3] 학교 선생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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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또한 <표 Ⅲ-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선생님의 존경유무를 묻는 질

문에 대해서는 교급 간 명백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응답자에서 학교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3-5>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교급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8 22.4 50.9 20.0 100(812)

교급
초등학교 3.2 9.7 53.8 33.3 100(403)

중학교 10.3 35.0 47.9 6.8 100(409)

χ2 = 1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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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가’에 대해 교급․경제

수준․부친학력수준․모친학력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중간층에 비

해 빈곤층 응답자가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

찬가지로 부모의 학력수준 간 차이가 있으며, 학력 수준이 낮은 초·중생에게

서 높은 부정적 응답률을 보여준다.    

<표 Ⅲ-3-6>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교급 ․ 경제수준 ․ 부모학력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9.6 27.3 44.4 18.7 100(813)

1)
교급

초등학교 6.2 17.8 44.3 31.7 100(404)

중학교 13.0 36.7 44.5 5.9 100(409)

2)
경제수준

빈곤층 15.3 26.2 44.6 13.9 100(202)

중간층 7.5 28.2 44.8 19.5 100(589)

3)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10.6 36.7 41.3 11.5 100(218)

대졸이상 9.7 24.7 47.7 18.0 100(300)

4)
모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11.4 33.6 43.6 11.4 100(280)

대졸이상 9.6 24.6 45.2 20.6 100(228)

1) χ2 = 108.613***  2) χ2 = 12.718**  3) χ2 = 10.920*  4) χ2 = 10721*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성별․교급․경제수준․부친학력수준

에 따라 응답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에서 낮은 만족

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급 간 비교에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만족도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의 경우도 중간층에 비해 학교 

에 생활 대해 현저하게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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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7> 학교생활 만족도-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친학력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9 18.6 53.6 19.9 100(813)

1)
성별

남자 11.2 18.8 50.3 19.8 100(394)

여자 4.8 18.4 56.8 20.0 100(419)

2)
교급

초등학교 4.7 12.4 50.2 32.7 100(404)

중학교 11.0 24.7 57.0 7.3 100(409)

3)
경제수준

빈곤층 12.9 26.7 47.0 13.4 100(202)

중간층 6.1 16.0 55.9 22.1 100(589)

4)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9.6 24.8 53.7 11.9 100(218)

대졸이상 7.3 17.3 53.3 22.0 100(300)

1) χ2
 = 12.194**  2) χ2

 = 94.047***  3) χ2
 = 26.027***  4) χ2

 = 11.433*  

학교 선생님의 차별대우, 신체적 체벌 등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묻는 질

문에서 아동·청소년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아래 [그림 Ⅲ-3-4]와 같은 응답

을 보여, 선생님으로부터의 차별대우나 모욕과 수치심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5%를 넘었으며, 신체적 체벌은 약 4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4]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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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변인별로는 성별, 교급, 부친 및 모친 학력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경제 변인 수준 간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중학생이 초등

학생에 비해 교사에 대한 모든 부정적 경험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

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에게서 부정적 경험에 대한 답변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표 Ⅲ-3-8>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경험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차별
대우 
경험

전 체 43.7 40.7 11.6 4.1 100(813)

1)

교급

초 55.7 31.2 9.4 3.7 100(404)

중 31.8 50.1 13.7 4.4 100(409)

2)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39.0 47.2 12.4 1.4 100(218)

대졸이상 40.0 41.0 12.0 7.0 100(300)

1) χ2
 = 47.968***  2) χ2

 = 9.796*

신체적 
체벌 

전 체 32.8 30.9 23.5 12.8 100(813)

3)

성별

남자 23.9 28.9 26.6 20.6 100(394)

여자 41.3 32.7 20.5 5.5 100(419)

4)

교급

초 43.8 30.2 15.8 10.1 100(404)

중 22.0 31.5 31.1 15.4 100(409)

5)모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24.3 30.7 32.1 12.9 100(280)

대졸이상 36.4 30.7 19.7 13.2 100(228)

3) χ2
 = 59.005***  4) χ2

 = 53.949***  5) χ2
 = 13.495**

모욕 
및 

수치심 
경험

전 체 55.2 29.5 9.2 6.0 100(813)

6)

성별

남자 52.5 27.7 11.7 8.1 100(394)

여자 57.8 31.3 6.9 4.1 100(419)

7)

교급

초 67.6 22.5 5.0 5.0 100(404)

중 43.0 36.4 13.4 7.1 100(409)

6) χ2 = 12.433** 7) χ2 = 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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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 수준 집단 간 차이가 확인 되었다. 두 문항에 대한 빈곤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비율은 각각 70.2%, 72.2%였으며 반면에 중간층 

집단의 동일 응답 비율은 각각 61.1%, 58.2%로 나타나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Ⅲ-3-9>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한다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주민
협력

경제
수준

전체 17.7 45.7 29.7 6.9 100(787)

빈곤층 22.4 47.8 26.9 3.0 100(201)

중간층 16.0 45.1 30.7 8.2 100(586)

2)

지역의  
안전성

경제
수준

전체 17.6 44.1 29.3 9.0 100(789)

빈곤층 22.4 49.8 22.4 5.5 100(201)

중간층 16.0 42.2 31.6 10.2 100(588)

1) χ2 = 13.532**  2) χ2 = 10.312*

4) 용돈 마련 방법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빈곤 집단은 13.4%로 중간층 집단(5.6%)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

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통해 용돈을 조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도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탈(7.5%), 성매매나 원조교제(4%)를 통해서 

조달한 적이 있다고 답해 중간층 집단의 3%,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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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10> 부모로부터 용돈수령․절도와 강탈․성매매나 원조교제

구  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전체

1)

부모로부터
용돈수령

경제
수준

전체 7.6 33.0 59.4 100(788)

빈곤층 13.4 32.3 54.2 100(201)

중간층 5.6 33.2 61.2 100(587)

2)

절도와 강탈
경제
수준

전체 95.8 2.3 1.9 100(784)

빈곤층 92.5 4.5 3.0 100(199)

중간층 96.9 1.5 1.5 100(585)

3)

원조교제나
성매매 

경제
수준

전체 97.3 1.1 1.5 100(784)

빈곤층 96.0 0.5 3.5 100(200)

중간층 97.8 1.4 0.9 100(584)

1) χ2
 = 13.244** 2) χ2

 = 7.760*  3) χ2
 = 7.834*

5) 비행행동 경험

흡연․ 절도․ 강탈경험 같은 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

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빈곤층 집단의 경우 각 비행

행동을 한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 16.9%, 

12,3%였으며, 경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7.3%, 8.6%, 4.6%로 두 집단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3-11> 흡연․ 절도 경험․ 강탈경험-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없음 1~2번 3~4번 이상 전체

1)

흡연
경제
수준

전체 91.5 4.4 4.0 100(791)

빈곤층 88.1 4.0 7.9 100(202)

중간층 92.7 4.6 2.7 100(589)

2)

절도 경험
경제
수준

전체 89.3 8.7 2.0 100(791)

빈곤층 83.2 11.9 5.0 100(202)

중간층 91.3 7.6 1.0 100(589)

3)

강탈경험
경제
수준

전체 93.6 5.1 1.4 100(791)

빈곤층 88.1 8.4 3.5 100(202)

중간층 95.4 3.9 0.7 100(589)

1) χ2
 = 10.547**  2) χ2

 = 15.723*** 3) χ2
 = 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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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복지서비스

1)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생활적응과 대학진학 가능 여부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2008년 2학기 이후의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도, 결석일수와 그 이유,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1) 학교생활 적응도와 결석일수

먼저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10% 이상이 적응하지 못한다(‘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와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를 합친 비율)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1>). 

세부변인별로는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먼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7.7%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

답한 반면, 중학생은 12.8%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중학생이 더 높은 

비율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Ⅲ-4-1> 학교생활 적응 정도-교급 ․ 경제수준 ․ 부모결혼상태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전체(명)

전  체 2.2 8.0 51.1 38.7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1.2 6.5 47.1 45.2 100(403)

중학교 3.2 9.6 54.9 32.3 100(406)

2)
경제수준

빈곤층 3.5 13.4 53.5 29.7 100(202)

중간층 1.7 6.3 50.8 41.2 100(585)

3)
부모

결혼상태

결혼 1.6 6.5 51.2 40.7 100(676)

기타 6.5 15.2 47.8 30.4 100(92)

1) χ2 
= 17.091**   2) χ2 

= 16.697**   3) χ2 
= 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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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16.9%인 반면,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경우 8.0%로 나타나, 

빈곤층인 아동 및 청소년이 2배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그림 Ⅲ-4-1]. 더불어, 부모님이 결혼 및 재혼상태인 아동과 

청소년의 8.1%만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나, 부모님의 결

혼상태가 ‘기타’범주에 속하는 아동, 청소년은 21.7%가 응답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결혼 상태와 관련해 학교적응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Ⅲ-4-1] 학교생활 적응 정도-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적응하지 못함 잘 적응하고 있음

학교생활 적응 정도

전체

빈곤층

중간층

주 : 적응하지 못함은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와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의 합친 값이며, 잘 적응하고 있음은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와 ‘매우 잘 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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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문대상 아동과 청소년들의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결석일수를 

조사하였는데, 1번 이상 결석하였다는 응답비율은 약 20%였으며, 7일이상의 

결석도 5.6%의 아동과 청소년이 응답하였다(<표 Ⅲ-4-2>). 세부변인별로는 

교급, 경제수준, 아버지 학력, 부모의 결혼 상태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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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급 별로는 초등학생의 최근 1번 이상의 결석일수가 24.2%인데 반해 

중학생은 15.7%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결석률이 더 높았으며, 경제수준별로

는 어려운 경제수준의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률이 24.6%로 보통수준의 

17.9%보다 더 높았다. 특히 7일이상의 결석은 어려운 경제사정의 아동과 청

소년의 경우 9%로서 보통수준의 4.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경우와(75.5%), 그리고 부모의 결혼상태

가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69.2)%에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일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2>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수-교급 ․ 경제수준 ․ 부 학력 ․ 부모결혼상태 비교

                                                  (단위 : %)

구  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전체(명)

전  체 80.1 14.4 3.3 0.8 1.0 0.5 100(794)

1)
교급

초등학교 75.8 19.3 3.6 0.5 0.5 0.3 100(393)

중학교 84.3 9.5 3.0 1.0 1.5 0.7 100(401)

2)
경제수준

빈곤층 75.4 15.6 4.0 1.0 3.0 1.0 100(199)

중간층 82.1 13.8 2.8 0.7 0.3 0.3 100(574)

3)
부 학력

고졸이하 75.5 14.6 5.7 0.0 2.8 1.4 100(212)

대졸이상 84.3 11.6 2.7 1.0 0.3 0.0 100(293)

4) 
부모결혼상태

결혼 82.3 13.5 2.9 0.8 0.5 0.2 100(666)

기타 69.2 14.3 7.7 1.1 4.4 3.3 100(91)

1) χ2 = 18.924**  2) χ2 = 13.451* 3) χ2 = 16.540**  4) χ2 = 35.783***

최근 학교를 결석한 이유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은 ‘몸이 아파

서(70.5%)’ 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

서(11.5%),’ ‘학비를 못 내서(4.3%),’ ‘선생님이 싫어서(4.3%)’ 순으로 나타났

다(<표 Ⅲ-4-3>)11).

11) 응답자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응답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교
차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세부변인별 응답비율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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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3> 학교 결석 이유-성별 ·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학비를
못내서

가사를
돕기위해

부모님이
못가게
해서

몸이
아파서

귀찮아서,
아침에못
일어나서

선생님이
싫어서

가출
해서

괴롭힘이
무서워서

전체
(명)

전  체 4.3 2.2 2.9 70.5 11.5 4.3 2.9 1.4 100(139)

성별
남자 7.1 2.9 4.3 60.0 12.9 8.6 2.9 1.4 100(70)

여자 1.4 1.4 1.4 81.2 10.1 0 2.9 1.4 100(69)

교급
초등 2.5 2.5 2.5 79.0 8.6 3.7 1.2 0 100(81)

중 6.9 1.7 3.4 58.6 15.5 5.2 5.2 3.4 100(58)

경제
수준

빈곤층 2.6 2.6 7.7 64.1 10.3 7.7 2.6 2.6 100(39)

중간층 5.3 2.1 1.1 72.6 11.6 3.2 3.2 1.1 100(95)

(2) 대학진학 가능 여부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들은 교급, 경제수

준, 부모학력, 부모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Ⅲ-4-2]와 <표 Ⅲ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고,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

력이 모두 고졸이하이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에 속할 때, 대학진학이 

가능하지 않다는 아동과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2] 대한 진학이 가능 여부-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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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아니오 전체(명)

전  체 72.5 27.5 100(793)

1)

교급

초등학교 69.0 31.0 100(397)

중학교 76.0 24.0 100(396)

2)

경제수준

빈곤층 65.8 34.2 100(193)

중간층 74.4 25.6 100(578)

3)

부 학력

고졸이하 70.0 30.0 100(213)

대졸이상 84.9 15.1 100(292)

4)

모 학력
고졸이하 72.9 27.1 100(273)

대졸이상 83.5 16.5 100(224)

5)

부모결혼상태
결혼 76.9 23.1 100(667)

기타 56.3 43.7 100(87)

<표 Ⅲ-4-4> 대학 진학 가능 여부

-교급 ․ 경제수준 ․ 부모학력 ․ 부모결혼 상태별 비교

                                               (단위 : %)

1) χ2 = 4.863* 2) χ2 = 5.326* 3) χ2 = 16.435*** 4) χ2 = 7.953** 5) χ2 = 17.190***

[그림 Ⅲ-4-3]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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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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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 교급 등의 세부변인별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

아서(80.3%)’, ‘경제적인 이유로(9.4%)’,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3] (<표 Ⅲ-4-5>). 

특히 가정경제수준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

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과 청소년의 13.2%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7.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5>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성별 ·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12)

                                                        (단위 : %)

구  분 성적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대학이
안중요함 기타 전체(명)

전  체 80.3 9.4 0.5 5.6 4.3 100(213)

성별
남자 72.7 14.1 0 8.1 5.0 100(99)

여자 86.8 5.3 0.9 3.5 3.6 100(114)

교급
초등학교 76.4 10.6 0.8 5.7 6.5 100(123)

중학교 85.6 7.8 0 5.6 1.1 100(90)

경제
수준

빈곤층 73.5 13.2 0 5.9 7.4 100(68)

중간층 83.7 7.8 0.7 5.0 2.8 100(141)

12) 응답자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응답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교
차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세부변인별 응답비율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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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여가활동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여가활동과 

또 희망하는 여가활동, 또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장애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1) 현재 및 희망 여가활동

최근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표 Ⅲ-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시청’, ‘인

터넷 및 컴퓨터게임’, ‘집에서의 휴식’, ‘친구만나기’, ‘집안일 돕기’ 등의 활

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다른 양상을 보여, ‘여행’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친구만나

기’, ‘음악·영화감상’, ‘인터넷·컴퓨터게임’, ‘쇼핑하기’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6> 현재 여가활동 (복수응답)
                                         (단위 : 빈도)

순위 현재 여가활동 (빈도) 희망여가활동 (빈도)

1 TV시청 434 여행 325

2 인터넷·컴퓨터게임 389 친구만나기 227

3 집에서 휴식 317 음악·영화감상 208

4 친구만나기 256 인터넷·컴퓨터게임 202

5 집안일 돕기 145 쇼핑하기 183

(2)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시간부

족(51.6%)’을 가장 큰 장애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부담(27.1%),’ ‘적

절한 장소·시설(12.8%) 없음’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Ⅲ-4-7>). 세

부변인별로는,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

학생 모두 ‘시간부족(59.1%와 44.4%)’을 가장 큰 장애로 꼽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각각 19.2%와 34.6%로 응답해 적지 않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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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7>  여가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항-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비용부담 시간부족
함께할
사람이
없음

적절한 
장소․시설
이 없음

정보획득이
어려움 전체(명)

전  체 27.1 51.6 5.6 12.8 3.0 100(791)

1)

교급

초등학교 19.2 59.1 7.0 10.9 3.9 100(386)

중학교 34.6 44.4 4.2 14.6 2.2 100(405)

3)

경제수준

빈곤층 44.8 36.1 6.2 10.8 2.1 100(194)

중간층 21.7 56.3 5.2 13.5 3.3 100(577)

1) χ2 
= 32.199***  2) χ2 

= 41.805***

또한 경제수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 Ⅲ-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용부담(44.8%)’을 그리고 중간층인 경우는 ‘시간부족(56.3%)을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응답해,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

어서 역시 비용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4-4] 여가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항-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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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최근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참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상담서비스, 학습지도서비스, 자원봉사자 방문서

비스(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서비스,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견학 · 문화체험 등의 당일 프로그램, 성격과 관계향

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여부와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1) 서비스 참여도와 만족도

  조사결과는  [그림 Ⅲ-4-5]와 <표 Ⅲ-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지도 

서비스’의 참여경험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캠프 등 수련

활동(44.9%)’, ‘견학·문화체험(36.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서비스

(9.7%)’,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9.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

단프로그램(8.8%)’,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8.2%)’의 참여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Ⅲ-4-5]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참여도-전체·전체비교

상담,문화,복지 관련 서비스 참여도

0 10 20 30 40 50 60

집단프로그램

견학·문화체험

수련활동

심리·놀이치료

자원봉사자 방문

학습지도

상담



86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

<표 Ⅲ-4-8>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참여-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단위 : %)

구  분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명)

상담서비스
1)

경제
수준

전 체 9.7 90.3 100(783)

빈곤층 17.0 83.0 100(200)

중간층 7.2 92.8 100(583)

학습지도서비스 2)
교급

전 체 50.6 49.4 100(800)

초등학교 62.5 37.5 100(397)

중학교 39.0 61.0 100(403)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청소, 빨래, 식사 등)

3)
성별

전 체 9.7 90.3 100(801)

남자 12.8 87.2 100(390)

여자 6.8 93.2 100(411)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서비스

4)
교급

전 체 8.2 91.8 100(802)

초등학교 11.1 88.9 100(398)

중학교 5.4 94.6 100(404)

5)
경제
수준

전 체 8.3 91.7 100(782)

빈곤층 12.1 87.9 100(199)

중간층 7.0 93.0 100(583)

캠프 등 수련활동 6)
교급

전 체 44.9 55.1 100(801)

초등학교 62.7 37.3 100(397)

중학교 27.5 72.5 100(404)

견학, 문화체험 7)
교급

전 체 36.0 64.0 100(800)

초등학교 52.4 47.6 100(397)

중학교 19.9 80.1 100(403)

성격, 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전 체 8.8 91.3 100(800)

1) χ2 
= 16.305***   2) χ2 

= 44.225***   3) χ2 
= 8.218**    4) χ2 

= 8.354** 
5) χ2 

= 4.921*     6) χ2 
= 100.522***  7) χ2 

= 91.919***

일부 서비스는 세부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담서비스는 경제

수준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이, 학습지도서비스는 초등학생이, 그리고 자원

봉사자 방문서비스는 남자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또한 심리·

언어·음악·놀이치료 서비스는 초등학생과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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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캠프 등의 수련활동과 견학, 문화체험 등 당일활동에서는 초등학생이 

더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그림 Ⅲ-4-6]과 <표 Ⅲ-4-9>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대상 아동과 청

소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캠프 등의 수련활동

과 견학, 문화체험 등의 활동이 비슷한 비율(각각 86.6%와 86%)로 가장 높

은 만족도(‘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친 비율)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학습지도

서비스(80%),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서비스(78.3%), 상담서비스(74.7%), 자

원봉사자 방문서비스 (69.7%),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69%)순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6]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만족도 -전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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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9>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만족도 -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명)

상담서비스 전 체 8.0 17.3 50.7 24.0 100(75)

학습지도서비스

전 체 5.9 13.9 64.7 15.5 100(388)

1)
교급

초등 5.1 10.6 65.3 19.1 100(236)

중 7.2 19.1 63.8 9.9 100(152)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청소등) 전 체 10.5 19.7 50.0 19.7 100(76)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서비스 전 체 10.1 11.6 58.0 20.3 100(69)

캠프 등 수련활동 전 체 2.9 10.7 49.0 37.5 100(347)

견학, 문화체험

전 체 3.6 10.5 58.9 26.9 100(275)

2)
성별

남자 6.4 14.4 48.8 30.4 100(125)

여자 1.3 7.3 67.3 24.0 100(150)

3)
교급

초등 3.5 6.6 57.1 32.8 100(198)

중 3.9 20.8 63.6 11.7 100(77)

성격, 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전 체 7.5 23.8 41.3 27.5 100(80)

4)
성별

남자 10.6 31.9 40.4 17.0 100(47)

여자 3.0 12.1 42.4 42.4 100(33)

1) χ2 
= 10.595*   2)χ2 

= 13.055**   3)χ2 
= 20.254***   4)χ2 

= 9.263*

일부 서비스들은 세부변인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학습지도 서비스의 경우 

초등학생의 응답비율은 84.4%로 중학생(73.7%)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견학 및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서는 여학생이 91.3%로 남학

생(79.2%)보다, 그리고 초등학생(83.9%)이 중학생(75.3%)보다 더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여학생(84.8%)의 

만족도가 남학생(5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 이에 대한 인식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그림 Ⅲ-4-7]과 <표 Ⅲ-4-10>에서와 같이, 본 조사대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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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청소년 중 14.4%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변인 

중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11.4%)보다는 초

등학생(17.4%)이 그리고 가정 경제수준이 빈곤층인 경우(24.7%)가, 중간층인 

경우(11.2%)보다 2배 이상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그림 Ⅲ-4-7]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이용 여부-전체·경제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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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10>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급식, 상담, 후원 등) 이용 여부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4.4 85.6 100(807)

1)

교급

초등학교 17.4 82.6 100(402)

중학교 11.4 88.6 100(405)

2)

경제수준

빈곤층 24.7 75.3 100(198)

중간층 11.2 88.8 100(587)
 

1)χ2
 = 6.009*    2)χ2

 = 2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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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는

데, 그 결과는 <표 Ⅲ-4-11>과 같다. 먼저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4.4%의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라는 응답도 24.3%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

타났으며,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에 대해서도 비슷

한 수준(24.4%)의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조사의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

은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4분의 1

정도의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4-8]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전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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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11> 사회복지서비스(급식, 상담, 후원등)에 대한 인식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16.1 19.5 44.1 20.3 100(118)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전 체 31.9 43.7 21.8 2.5 100(119)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전 체 41.2 34.5 21.0 3.4 100(119)

1)
성별

남자 34.4 27.9 32.8 4.9 100(61)

여자 48.3 41.4 8.6 1.7 100(58)

2)
교급

초등 47.2 37.5 13.9 1.4 100(72)

중 31.9 29.8 31.9 6.4 100(47)

1)χ2 = 12.127**    2)χ2 = 8.618*

5. 실태조사결과 요약

최근(2008년 2학기 이후)의 경제위기 이후 1) 기초생활 영역과 2) 사회지

원체계영역 3) 교육․문화․사회서비스 하부지표에서 경제수준, 교급, 성별특성, 

부모의 결혼상태, 부친․모친의 학력 수준 같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수

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변인에 따른 비교에서 

빈곤층 아동 ․청소년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중간층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2학기 이후의 경제 위기가 중간층보다는 

빈곤층 집단의 삶의 질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결과는 다양한 측정변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신

체·정신적 고통이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

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변인을 중심으로 각 조사영역의 중요하부 지표에

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영역에서, 기초생활에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건강실태 및 심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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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상․가족관계 및 기타 변화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 건강관련 항목에서 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

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의 응답비율(3.0%)이 경제수

준이 보통인 아동(0.7%)의 응답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으며, 만성질환의 발

병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7.4%로 중간집단의 3.6%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번이라도 특정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사고 등

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부상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

서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 달해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1.8%)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았다. 

-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항목 중 외로움․걱정․자신감 감소․자살 관련문항에

서 빈곤층 아동·청소년(각각 24.7%, 53%, 27.4%, 25.9%)이 중간층(각각 

14.9%, 36.3%, 16.6%, 13.2%)에 비해 약 2배 정도 부정적으로 답변하려는 경

향을 보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경험 및 가출충동 문항에서도 빈곤 

아동·청소년 집단(각각 18.8%, 21.8%)이 중간층(각각 8.4%,  9.9%)에 비해 2

배 이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및 가출에 대한 충동이 빈곤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경제변인

(빈곤 vs.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생활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것

으로 나타났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필요물품 구입중단 여부․학원(과외)교

습 중단여부․여가활동중단(감소)여부․용돈 관련 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

들이(각각 11%, 22.3%, 21.7%, 27.2%) 중간층(각각 4.9%, 11.6%, 12%, 14.5%)

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부정적인 방향(감소․중단)으로 답변하였다. 치료 상황

에서 병원치료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5.5%가 

부정적 방향으로 답변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만이 동일 응답경

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 부

터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빈곤층(각각 9.9%, 20.9%)이 중간층(각각 

2.7%, 7%)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비율로 응답해 거주환경의 악화와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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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빈곤층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에서 수입 감소로 인한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악화여부․부모 자녀 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여부․경제상

황 악화로 인한 부모의 고통정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빈곤층 아동 청소년 집

단은 각각 22%,14.4%,68.8%로 답변해 중간층의 응답비율 4.8%,5.2%,34.1%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경제위기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

쳤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11.4%가 그렇다고 답변해 

중간층의 2.3%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험 정도가 빈곤층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위기 관련 기타 변화 양상으로 생활비 혹은 용돈 마련을 위한 아르

바이트시작여부․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이별여부․경제위기 이

후 부모님의 실직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각각 6%, 

8.9%, 11.4% 비율로 답변을 해 중간층의 2.7%, 3.6%, 3.4%에 비해 현저히 높

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정이 악화로 인한 

가족해체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정서적 건강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자신의 존재가치 수용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부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우울 척도에서 빈곤(각각 M=28.09, M=29.90)과 중

간층(각각 M=29.73, M=26.08) 아동․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 집단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 하며 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둘째,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에 대한 항목은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및 학교․교사․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양상 그리고 비행행위에 초

점을 맞추어 질문하였다. 

-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신

체적 체벌 경험 여부․부모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 경험여부․ 부모로부터 모

멸감을 자극받는 언행 경험여부․부모 간 서로 모욕적인 언행 행사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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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은 각각26.7%, 26.7%, 25.8%, 31.7%가 그

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의 경우 15.2%, 17.6%, 17%,16.8% 나타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비율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지` 같은 부모의 

방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개월 간 한번 이상 방치를 경험했다는 비율

이 빈곤층 아동․청소년(10.4%)이 중간층(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

였다     

- 학교․교사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지`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정도

에 대해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두 문

항에서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중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

서 경제수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두 문항에 대한 빈곤 아동․
청소년의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비율은 각각 70.2%, 72.2%였으며 반면에 

중간층 집단의 동일 응답 비율은 각각 61.1%, 58.2%롤 나타나 빈곤층 아동․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빈곤 집단은 13.4%로 중간층 집단(5.6%) 비해 그 수치가 월등

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통해 용돈을 조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

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탈(7.5%), 성매매나 원조교제(4%)를 통해

서 조달한 적이 있다고 답해 중간층 집단의 3%,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흡연․ 절도․ 강탈경험 같은 일탈·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

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정되었다. 빈곤층 집단의 경우 

각 비행행동을 한, 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 

16.9%,12,3%였으며, 경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7.3%, 8.6%, 4.6%로 두 

집단 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셋째, 학교적응도와 결석, 대학진학 가능여부, 방과 후 혹은 주말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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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상담·문화·사회복지관련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최근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10%이상

이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생(7.7%)보다 중학생(12.8%)이 

더 높은 비율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수준이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결혼상태가 결혼이나 재혼이 아닌 ‘기타’인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 최근결석일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1번 이상 결석했다는 응답은 전체 약 20%에 달했고, 중학생

(15.7%)보다는 초등학생이(24.2%),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경우(17.9%)보다 빈

곤층인 아동과 청소년(24.6%)이 최근 더 많은 결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일이상의 결석도 전체 5.6%의 아동과 청소년이 응답하였는데, 빈곤층

인 경우에는 9%로 훨씬 높았다. 더불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인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일수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결석 이유로는 ‘몸이 아파서(70.5%),’ 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11.5%),’ ‘학비를 못 내서

(4.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고, 빈

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모두 고졸이하이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에 속할 때, 대학진학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동과 청소년의 응

답비율이 더 높았다. 대학진학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의 가장 큰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아서(80.3%)’, ‘경제적인 이유로(9.4%)’,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5.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최근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이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게임’, ‘집에서의 휴식’, ‘친구만나

기’, ‘집안일 돕기’의 순서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

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친구만

나기’, ‘음악·영화감상’, ‘인터넷·컴퓨터게임’, ‘쇼핑하기’순으로 나타나, 현재 

여가활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시간부족(51.6%)’를 가장 큰 장애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부담(27.1%),’ ‘적절한 장소·시설(12.8%)부족’의 응답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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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층인 경우에는 ‘비용부담(44.8%)’을 그리고 경제적으

로 중간층인 경우는 ‘시간부족(56.3%)을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응답했

다. 

최근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습지도 서비스’의 참여경험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캠프 등 수련활동(44.9%)’, ‘견학·문화체험(36.0%)’순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상담서비스’,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

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의 참여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는 전체적으로, 캠프 등의 수련활동(86.6%)과 견학·문화체험(86%)이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학습지도(80%),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78.3%), 상담서비스(74.7%),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69.7%), 성격과 관계향상

을 위한 집단프로그램(69%)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와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

아본 경험은 10% 미만에 불과해, 빈곤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나 생

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은 빈곤 아동․청소년

은 24.7%에 불과했고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다음에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25% 가까이 나타나 복지서비스 전

달방식이나 지원형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급격한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그로 인한 변화는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붕

괴시키고 가족의 욕구와 자원 사이에 고통스러운 불일치를 발생시켜 만성적

인 빈곤보다 훨씬 크게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정신건강과 

가족관계, 아동·청소년의 발달 등의 개인과 가족의 삶에 다양하고도 광범위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008년 경제위기에 따라 만성적 

또는 급격한 경제적 상실의 부정적 경험을 한 아동․청소년은 이후 평생의 복

리수준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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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해서도 이번 경제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변화, 생활상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광범위하게 초래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부정적 영향

은 빈곤 아동· 청소년에게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거나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교사와의 관계나 학교생활 만

족도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관심과 같은 보호요인이 약하게 나타나며 긍정

적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사회 응집력에 있어서도 빈곤 

아동․청소년은 중간층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비행경험에 있어서도 빈곤 아동․청소년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빈곤 아동․청소년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2008년 2학기 

이후 7일 이상 결석률이 중간층에 비해 높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무엇보다 경제위기에 따른 학원

이나 과외교습 중단비율도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높게 나타나 향후 경제활

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회의 계층 간 불평등의 가능성과 이에 따

른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비용문제가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빈곤이 문

화적 자본 형성에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빈곤아동․청소년을 적시에 발견하고 적절

한 지원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의 확

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빈곤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다양한 보호요인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

지와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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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 

2.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3.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4.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원

5. 아동·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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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위기 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13)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모색하는 일

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 이

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소요 재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빈

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이

다.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범위는 “아동·청소년이 사는 가구의 소

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비록 “아동·청소년이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

되기에 실제 소득액이 낮더라도 재산(특히 승용차, 금융재산 등)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빈곤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다. 따라서 가구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 실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더

라도 승용차가 있거나 은행통장에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빈곤 아동·청소년

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

특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구를 단위로 하여 

13) 이 절은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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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자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가출한 

아동·청소년, 부모나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 아

동·청소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 복지정책의 사

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

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

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

동복지법 제2조 제2항)이란 개인 단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

당되는 아동은 약 18,000여명이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대부분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대상”이 되기는 실질적으로 어

렵다. 이들은 경제위기하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주로 정부의 시설보호

체계 속에 있기에 사회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경제위기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대상은 기존 

아동·청소년복지의 범주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을 

‘위기 청소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바람직하

지 않은 유해환경에 놓여 있어 위기 경험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

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현재 자립지원 필요 청소년을, 복지시설에서 살

거나 가정위탁 된 아동·청소년 34,626명, 18세 미만 기초 생활수급자 366,813

명,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 14,308명, 학업중단 청소년 46,898명 

등 462,150명으로 계산하고, 자립 당면 청소년은 시설퇴소 아동·청소년 등 

4,646명,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35,432 등 63,396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파악한 자립지원 필요와 당면 위기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525,546명이지만, 그중에는 가족의 빈곤 등으로 인한 경우와 당사자

의 학업중단, 가출·비행 등의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위기의 

형태가 빈곤, 요보호, 학업중단, 시설퇴소, 가출·비행 학업중단과 같이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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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될 수 있지만, 일부 위기형태는 포함되지 않았고, 또 위기 수준도 파악되

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범주 이외에도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청소년, 가출하였지만 청소년쉼

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출경험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빈

곤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은 위기 아동·청소년의 범주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Ⅳ-1-1> 자립지원 필요 및 당면 위기 아동․청소년의 규모

위기형태 내  용 인  원 총  계

빈곤 18세미만 기초 생활수급자 366,813명
462,150명

(자립 필요 
청소년)

요보호 시설․가정위탁 아동․청소년 34,626명

학업중단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 14,308명

학업중단 청소년 46,898명

시설퇴소
양육시설 퇴소아동․청소년 813명

63,396명
(자립 당면

청소년)

가정위탁 종결 3,833명

가출․비행 
학업중단

17세이상 쉼터 이용 청소년 7,502명

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27,930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대책(안)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 단계를 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

결과로 분류하고, 그 규모를 위기전조 109만 4천명, 위기 표식 90만명, 문제

행동 32만명, 위기결과 16만 6천명으로 계산하여 전체 위기청소년은 연인원 

248만명으로 파악하였다. 

<표 Ⅳ-1-2> 위기 단계 및 유형별 위기 청소년의 규모

위기단계 위기유형 유형별 규모 추정규모

위기결과

학업중단 2만 4천명

16만 6천명
가출 10만명(16,894건)

범죄 10만 4천명

자살 8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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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위기유형 유형별 규모 추정규모

문제행동

자살시도 12만명

32만명폭력가해 19만 3천명

성매매 7천명

위기표식

학대피해 3,891명

90만명

성범죄피해 5,862명

폭력피해 15만명

범죄피해 3만 4천명

학업부진 48만 7천명

실업 22만명

위기전조

빈곤 93만명

109만 4천명
소년소녀가장 5,444명

이혼자녀 150,010명

요보호 9,393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위기청소년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가 파악한 ‘위기청소년 연인원’ 248만명은 사회 통념상에 

비춰볼 때 상당히 큰 수치이고, ‘자립지원 필요와 당면 위기 아동·청소년’ 

525,546명은 그중 366,813명이 “18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계산된 듯하다. 

2009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서비스 지원대상은 학

업중단, 가출, 빈곤 등 위기 아동·청소년의 50%인 273,000명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위기 아동·청소년수를 933,603명으로 보고, 그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돌봄위기 학생 387,355명을 뺀 546,248명 중

에서 50%인 273,000명을 정책 대상으로 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돌봄서비스

를 받는 학생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적용받기에 복지부와 무관하

다고 할 수 없지만, 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과는 그 수를 뺀 아동·청소년 중

에서 50%를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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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학업중단, 가출, 빈곤 등 위기 아동․청소년 현황(9~18세)

아동․청소년 수(A) 위기 아동․청소년 수(B) 교과부 
돌봄 

위기학생
(C)

우리부
정책대상
(D=B-C)

서비스
지원대상
(E=D*50%)만9-12세 만13-18세

만9-12

(8.4%)

만13-18

(17%)
소계

2,619,196 4,197,599 220,012 713,591 933,603 387,355 546,248 273,00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2009). 빈곤(위기·취약) 아동·청
소년 지원현황 및 계획보고.

본 연구진이 굳이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려는 이유는 경제위기 상태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이 기존에 파악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늘어나지만,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복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 대

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주에 기존 수급자를 포함할 뿐

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

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아 사실상 부양의무

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으로 소득

인정액은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실제 소득평가액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사회통념상 빈곤한 계층

(예,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들은 부모나 보호

자의 갑작스런 사망, 실직, 폐업, 이혼 등으로 졸지에 빈곤 아동·청소년이 되

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사실상 부모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환

경에서 벗어난 학대받는 아동, 가출청소년 등은 부모의 소득인정액과 별개

로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득과 재산

을 가진 국민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를 했던 경험에 비

추어서 “경제위기하의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는 부모(보호자)의 소득인정

액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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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며, 우선적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욕구 등을 위한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 아동·청소년의 욕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로 일부 충족

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는 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고, 아동·청소년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할 때,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욕구와 그렇지 못한 욕구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교육과 관련된 욕구

가 많은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교육급여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고등

학교 교과서대, 중학교 부교재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의 명목에 한정되어 

있기에 좀 더 포괄적인 교육적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몇 가지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다. 

빈곤 아동·청소년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범위에 들어가면 

그들의 기본 욕구는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아

동·청소년이 빈곤상태가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만 되면 생계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수급자 책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면, 이 빈곤 아동·청소년은 수급자와 

똑같은 급여를 받아서 생계급여 등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빈곤 아동·청소년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없

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급

여는 빈곤 아동·청소년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때 제공되는 것으로, 중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일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초·중·고등학교를 중단한 후 검정고시 준비를 위하여 학원에 다

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은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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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연구를 보면,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각종 급여가 욕구를 충

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모상현 연구팀의 조사(2009)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학생은 최근 

경제위기로 “나는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한

다”는 사람이 전체의 10.9%이고,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전체의 21.3%이었다(모상현, 2009: 65). 빈곤 아동·청소년

에게 필요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원비나 과

외교습비이고, 교과서와 부교재뿐만 아니라 각종 수업준비물과 학용품인데 

이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아동은 방과후 학습지도와 생활

지도 등이 절실한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전

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로 가난한 시민에게 생

계급여 등 현금급여를 주고,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를 주는데 역점을 두었기

에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지

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범 사업단계에 머물

러 있다. 2008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

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주된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

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다. 대상자는 만 9~18세 이하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단, 생활 및 건강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으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

원, 활동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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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내용과 종류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활지원 월 39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1회 지원 1년

학업지원 월 20만원 이내(수업료, 검정고시) 매월 1회 1년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2008년 8월부터 연말까지 8개 광역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울산, 경기)의 68개 시·군·구에서 시범 시행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지원내용’은 1,376건에 382백만원이었다. 

<표 Ⅳ-2-2>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내용 건수와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금액

생활지원 536 283,730

건강지원 536 19,697

학업지원 21 31,205

자립지원 148 9,548

상담지원 30 22,096

법률지원 - -

활동지원 78 10,839

그 밖의 지원 27 4,800

계 1,376 381,915

정부는 사업 지역을 2009년 8개 시도에서 2010년 16개 시도로 확대하고, 

소요 예산도 2009년 8억원에서 2010년 19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현재 

이 사업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빈곤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욕구

가 생계, 의료, 학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담지원, 활동지원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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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까지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재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제

한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7조)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별지

원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출 등 위기상황에 있고, 이들은 가구와 별도로 사

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나 보호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무관하기에 

아동·청소년이 행정상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전달체계의 구축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의 아동·청소년복지 전달체계는 전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한 아동복

지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발생되

면 해당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서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보편적 서비스전

달체계는 매우 미흡하고,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 시·군·구

를 대신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현재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으로 가출청소년 지

원, 청소년자립지원,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

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기

관은 거의 없다.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

범 사업단계에 있는 각종 아동·청소년복지기관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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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추진사업 담당과 비   고

가출청소년 
지원

- 위기청소년지원체계(CYS-Net) 운영
 '09년) 80개 시·군·구
- 청소년동반자 운영
 ’09년) 470명
- 청소년쉼터 운영
 ’09년) 82개소 

아동청소년
상담

자활과

교육인적자
원부ㆍ경찰
청ㆍ지자체 
등

청소년자립 
지원(시설퇴
소, 가출 및 
학업중단 등)

-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Do Dream Zone) 운영

아동청소년
상담

자활과

민간단체ㆍ
기업 등

-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
 주거지원→국토해양부
 학자금지원확대→교육과학부
 직업훈련및취업지원→노동부 아동청소년

복지과

국토해양부ㆍ
교육과학기술
부ㆍ노동부 
등 연계추진

- 요보호아동 자립자금마련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08.12현재)

 34,263명 통장발급, 301억원 적립(아동 
161, 정부 140)

아동·청소
년복지지원

- 아동복지생활시설 지원 
 노후시설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등 기능 보강비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과

- 드림스타트 사업
 ’08) 32개소 →’09년) 75개소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과

- 조손가정 등 지원
 차상위 130%이내 아동양육비 월5만원, 

고교생학비 등

가족
지원과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09년) 8개시·도 →’10년 이후) 16개시·도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과

- 저소득층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18세미만 아동 등) 정부가 의
료비 지원

기초의료
보장과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정책과

협력의료기관
,정신보건터

-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정도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시범 사업을 평가하여 보편적 사업으로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표 Ⅳ-3-1>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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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한 핵심 기관의 증설

빈곤 아동·청소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를 받고, 차상위계층과 차

차상위 계층은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 

2009년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은 주거지 근처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복지기관이 있는 경우

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없

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체계를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충하고 있기에 일부 농산어촌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

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이 없어서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없다. 

2008년 말 현재 전국의 빈곤 아동·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이 지역아동센터이다.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는 3,013개소이고 이용 아동·청

소년은 87,000여명이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받고, 생

활지도를 받으며, 간식·급식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평균 219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지만, 많은 아동들은 대기 

상태에 있다. 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 1~2월 경제위기 이

후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아동이 37% 가량 급증하여 각 센터 당 대기 인원

이 5.5명이라고 한다(한겨레, 200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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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로 공부방 수요 37% 급증 

1~2월 한곳 당 대기인원 5.5명, 올해 실제예산은 되레 줄어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난 1~2월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들어온 빈곤 가정 아
이들은 한 곳당 5.2명, 정원 초과로 대기중인 아이들은 한 곳당 5.5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센터 한 곳이 돌보던 평균 인원(29명)의 37%나 되는 
10.7명의 빈곤 아이들이 새로 센터 문을 두드린 셈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센터 교사와 부모 등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경 예산 요구 전국대회’를 열어, 월 운영비를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465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다.

‘공부방’이라 불리는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12월 말 3013곳으로 8만7천여명의 빈

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연구 보고서는 

급식비를 빼고도 한 곳당 600만원의 월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나, 올해의 

실제 예산은 지난해 220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219만원 정도만 책정된 상태다.

　복지부는 하반기 6개월 동안 월 운영비를 465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경에

서 302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한 곳당 300만원 수준, 

81억원을 편성하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 1~2월 새로 들어온 아이들만 

5748명(1110곳), 대기중인 아이들은 4378명(800곳)에 이른다. 이는 지난달 20일부

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3013곳에 전자우편 설문을 돌린 뒤, 회신을 

해온 1275곳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회신하지 않은 1738곳을 고려하면 빈

곤 아이들 신규 수요는 3만명을 웃돌 수 있어, 예산의 대폭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

이다. 

 지역별로 신규 입소 아동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6.5명), 서울(6.1명), 경기(5.7

명), 제주(5.6명)였다. 또 대기 아동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8.3명), 경기(7.1명), 

전북(6.8명), 서울(6.7명)이었다. 신규 입소 사유로는, 부모의 실직(23.2%), 가족해체

(24%), 자영업자 수입감소(18%),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입감소(13.3%), 근무시

간 단축·공장가동 중단으로 수입감소(11.9%), 부모의 부도·파산(9.6%)이 차례로 꼽

혔다.

　국회 복지위 소속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정원을 초과해 아이들을 받거나 대

기자로 올려놓고도 막상 찾아오는 아이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

며 “추경에서 추가로 302억원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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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

용하는 아동이 8.7만명에 불과한 것은 그 수가 너무 적고, 정부 출연 연구기

관이 지역아동센터 당 적정 운영비로 월 600만원을 추정한 상황에서 운영비 

219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액수이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

년을 위한 일차적 안전망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증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민간단체와 뜻있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싶어도 반경 800

미터 이내에 기존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센터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

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반경 800미터라는 지리적 

기준보다는 이용아동에 중복됨이 없다면 좀 더 유연성 있게 신고를 받아주

는 방식으로 바꾸고, 좀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접

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모든 시·군·

구에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지만, 

청소년지원센터가 일부 시·군·구에만 설치된 것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를 위해서는 모든 시·군·구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만 9~18세 위기 아동·청소년 수는 933,603명이

고, 그중 교육과학기술부의 돌봄위기 학생인 387,355명을 뺀 546,248명 중에

서 1/2를 서비스 지원대상(273,000명)으로 볼 때,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CYS-Net)의 지원을 받는 80,000여명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보건복지가

족부, 2009).

2009년 현재 80개 시·군·구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CYS-Net)를 운영하

고(위기청소년 지원율 34.5%), 청소년동반자 470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복지부는 2013년까지 위기청소년 100% 지원을 

목표로, 센터수를 늘리고 동반자수를 증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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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차별 확대계획

                                                     (단위 : 개소/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YS-Net 

사업

센터수 80 132 170 208 232

지원인원 90,000 150,000 190,000 230,000 273,000

동반자(명) 470 714 955 1,196 1,437

자료 : 보건복지부(2009). 빈곤(위기·취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및 계획보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출청소년도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가출은 미신고 된 장기 또는 상습 가출 등이 다수이지만, 가

출인 신고를 한 것만 공식통계에 잡히기에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기는 어렵

다. 중고생 가출경험율(6.1%)을 고려할 때, 전국 가출규모 25만명으로 추정

된다. 1998년 IMF 외환위기시 경찰에 신고된 미성년자 가출인이 1998년 

15,316명에서 1999년 17,894명으로 16.8% 증가된 것을 기준으로 경기 악화시 

17%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 가출청소년은 29만명이 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68개소이고, 그 정원은 779명, 현원은 592명으로 가용

실인원은 199명이 된다. 추가로 발생될 가출청소년을 4만명으로 가정하고, 

그중 경찰청이 밝힌 가정복귀추청치 82.9%를 계산하면 33,160명이 가정으로 

복귀하고, 기존 쉼터 내 추가 수용가능한 인원 2,388명(단기쉼터)을 공제한, 

4,500여명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3-3> 보호시설 현황 및 가용인원(일평균 실 인원)

구 분 개소 정원 현원
가용

실인원
 추가수용인원

계 68 779 592 199 2,388명

단기쉼터 45 591 392 199
199×12개월=2,388명

(1인 평균 입소기간 :1개월로 계산)

중장기쉼터 23 188 200 0

※ 현재 연간 쉼터보호 실인원 : 7,900명
자료 : 보건복지부(2009). 빈곤(위기·취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및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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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쉼터는 2009년 82개소에서 2013년 107개

소가 적정할 것이다. 

<표 Ⅳ-3-4> 연차별 청소년쉼터 확대계획

                                                    (단위 : 개소/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청소
년

쉼터

소계 82 88 94 101 107

일시 10 12 14 17 20

단기 47 48 49 50 51

중장기 25 28 31 34 36

자료 : 보건복지부(2009). 빈곤(위기·취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및 계획보고.

한편 빈곤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업지원, 급식제공, 생활

지도 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확대하고(현재 100곳, 500여개 학교에서 시행), 

시범사업으로 수행되는 학생지원센터를 전국의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위

기 아동·청소년이 최대한 학교교육 체계에서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기 학생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교육당국은 일부 지역교

육청에 앞에서 언급한 학생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위

기 학생청소년은 일부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만 있지 않고, 전국에 산

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모든 교육청에 학생지원센터를 증설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위기 학생청소년은 학습부진, 결석 등 학교부적응 뿐만 아니라, 가

출, 비행, 성문제 등을 통해서 사회문제에 개입되는 경우도 많기에 학교당국

과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학생

을 최대한 학교가 보호·교육시켜야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학생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통합적 사례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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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청소년 전문인력의 활용과 역량강화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

년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

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교사, 보육교사 등이 생활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로 활동

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지도사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복지 분

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교사 등이 있는데, 어떤 한 전문인력이 아동·청소년복지를 통괄하기에는 충

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의 양성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성인·노인까지 전 인구층을 다루고, 보

육교사는 주로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다루며,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는 주로 청소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2007년 이전까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분절되어 있다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신설되고 

아동·청소년분야를 통합하여 다루면서 인력이 혼재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동·청소년분야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문인력을 양

성해야 하겠지만, 현재 분절된 인력을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부족한 전문성

을 보충하게 하고, 아동과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일할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

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정을 아동·청

소년분야에도 적극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원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원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액,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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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그리고 조달방법이 될 것이다.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원을 얼마

나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사업비의 범주를 어떻

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예산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다른 인구층을 위한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 하에 가출청소년의 예상 증가율이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대략 17%에 이르고, 2009년 1월과 2월 사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길 희망하는 아동이 2008년 12월보다 37% 증가된 것으로 보아 기존 사업

비를 20%~30% 가량 증액을 해야 사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할 때, 누가 어떻게 분담하

느냐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대략 

중앙정부 80%, 시·도 10%, 시·군·구가 10%씩 분담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많은 사업비는 중앙정부 50%, 시·도 25%, 시·군·구 25%로, 재정자립도가 낮

은 시·군·구는 아동·청소년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점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

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0~12세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자는 총 21,810명

(아동 9,367명, 임산부 32명, 가족 12,411명)으로 한 개소 당 평균 300여명이

다. 이 사업은 2008년 32개 시·군·구에 1개소씩 시범 설립되었고, 2009년에 

75개소에서 운영중이며, 2012년에 207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보

건복지가족부)가 개소당 3억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전담공무원과 센터 

공간확보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2억원을 지원

(지방비 1억 매칭)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기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하는 형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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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1> 드림스타트 사업지역과 예산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사업 
지역

32개 지역 75개 지역 110개 지역 160개 지역 207개 지역

예산 98억원 223억원 330억원 480억원 621억원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사업처럼 중앙정부가 80%

를 부담하거나, 드림스타트 사업처럼 사업비를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할 

때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은 선거권이 없는 인구층이기

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소요 예

산의 1/2를 지방정부가 분담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함께 그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아동·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과 함께 전체 일반아동·청소년

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 미국은 1929

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1942년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한국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이 땅의 아동

과 청소년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 아동·청소년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구현해야 한다.

첫째, 아동수당 등 보편적 수당을 도입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

아(0~5세)에게 ‘아동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주고,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

동(10세 미만)에게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입양 아동에게

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아동 부양자에게도 월 

10만원~20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가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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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소득 130%이하 가구의 영유아,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입양아동,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저소득 아

동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

결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제개발협력기

구의 회원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을 제안

한다.

둘째,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교육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주로 고등학생의 입학

금과 수업료이고, 교과서대(고등학생), 부교재비(중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

생)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하여 1994년 읍·면 지역까

지 확대되고 2001년부터는 시·광역시·특별시까지 확대되어 2003년에 완료되

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나라는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

고, 스웨덴 등 일부 나라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교할 

때 한국의 의무교육 수준은 낮은 단계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커지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므로 고

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

급자인 대학생에게 학기당 200만원의 ‘미래로 장학금’을 지급한 정책은 빈

곤의 악순환을 교육을 통해서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전체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면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교급식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

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학부모

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형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만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서 표준화된 학교운영지원비를 갹출하는 것은 

무상교육에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학교급식을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의미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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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동·청소년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

뉘는데, 1종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의사상자와 유족, 5.18관련자 등 포함)이고, 2종은 수급자중 1종

에 속하지 않는 세대이다. 1종은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

는 대신에 외래 진료시 1,500원을 부담하고, 입원은 무료이다. 2종은 건강생

활유지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래 진료시 1,500원을 부담하고, 입원시에

는 진료비의 20%를 부담한다. 의료급여 1종인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시에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의료급여 1종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2% 내외이고, 2

종 의료급여를 포함해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5% 미만이

므로 나머지 95%이상은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하고, 

2007년 8월 1일부터 외래진료비도 성인 본인부담율의 70%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동의 의료접근이 향상되었지만, 프랑스, 일본, 대

만 등은 아동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의 보편적 접근을 이룬 

것에 비춰볼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육,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을 형성하는 기초단계로서 평생의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치는 시기이다.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저 주거기준을 만들고 모든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한다. 경제수

준 향상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낮은 단계이다. 2007년 

주택보급율은 108%로 주택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수도권의 주택보급

율은 90%대로 여전히 부족하다. 더구나 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

구를 제외한 보통가구수로 주택수를 나누는 주택보급율에 계산되지 않는 가

구수가 점차 늘어나기에 수도권에 사는 저소득층은 자가주택 비율이 낮고, 

건평과 침실 그리고 편의시설에서 수준이 낮다. 저소득 아동·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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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은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교육과 의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수

준이고, 주거대책은 우선순위에서 매우 낮은 단계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은 공부방조차 확보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조건에서 다른 아동과 동등한 생

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도 최저기준을 갖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의 지원을 보

다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 건설업체는 주로 중대형평수의 분

양주택을 건설하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형평수의 임대주택에 역점을 

두고, 도심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도 많이 건립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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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동·청소

년들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생활실태와 심리·정서적 

변화,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체계 실태와 교육․문화․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경제위기에 처한 빈곤 아동·청소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실태

기초생활에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건강실태 및 심리․생활상․가족관계 및 기

타 변화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관련 항목에서 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

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의 응답비율(3.0%)이 경제수

준이 보통인 아동(0.7%)의 응답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으며, 만성질환의 발

병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7.4%로 중간집단의 3.6%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번이라도 특정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사고 등

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부상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

서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 달해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1.8%)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았다.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항목 중 외로움․걱정․자신감 감소․자살 관련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각각 24.7%, 53%, 27.4%, 25.9%)이 중간층(각각 14.9%, 

36.3%, 16.6%, 13.2%)에 비해 약 2배 정도 부정적으로 답변하려는 경향을 보

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경험 및 가출충동 문항에서도 빈곤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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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집단(각각 18.8%, 21.8%)이 중간층(각각 8.4%,  9.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및 가출에 대한 충동이 빈곤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경제변인(빈

곤 vs.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생활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필요물품 구입중단 여부․학원(과외)교습 중

단여부․여가활동중단(감소)여부․용돈 관련 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각각 11%, 22.3%, 21.7%, 27.2%) 중간층(각각 4.9%, 11.6%, 12%, 14.5%)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부정적인 방향(감소․중단)으로 답변하였다. 치료 상황에

서 병원치료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5.5%가 부

정적 방향으로 답변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만이 동일 응답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이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빈곤층(각각 9.9%, 20.9%)이 중간층(각각 2.7%, 

7%)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비율로 응답해 거주환경의 악화와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빈곤층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에서 수입 감소로 인한 부모님 사

이의 관계 악화여부․부모 자녀 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여부․경제상황 악

화로 인한 부모의 고통정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빈곤층 아동 청소년 집단은 

각각 22%,14.4%,68.8%로 답변해 중간층의 응답비율 4.8%,5.2%,34.1%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경제위기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쳤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11.4%가 그렇다고 답변해 중간

층의 2.3%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험 정도가 빈곤층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관련 기타 변화 양상으로 생활비 혹은 용돈 마련을 위한 아르바

이트시작여부․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이별여부․경제위기 이후 

부모님의 실직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각각 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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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비율로 답변을 해 중간층의 2.7%, 3.6%, 3.4%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

준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정이 악화로 인한 가족해

체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정서적 건강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자신의 존재가치 수용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부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우울 척도에서 빈곤(각각 M=28.09, M=29.90)과 중

간층(각각 M=29.73, M=26.08) 아동․청소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 집단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며 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경

향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에 대한 항목은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및 학교․교사․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양상 그리고 비행행위에 대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가 시작 된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신

체적 체벌 경험 여부․부모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 경험여부․ 부모로부터 모

멸감을 자극받는 언행 경험여부․부모 간 서로 모욕적인 언행 행사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은 각각26.7%, 26.7%, 25.8%, 31.7%가 그

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의 경우 15.2%, 17.6%, 17%,16.8% 나타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비율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지’ 같은 부모의 

방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개월 간 한번 이상 방치를 경험했다는 비율

이 빈곤층 아동․청소년(10.4%)이 중간층(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

였다     

학교․교사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인

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지’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정도에 

대해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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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중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두 문항에 대한 빈곤 아동․청
소년의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비율은 각각 70.2%, 72.2%였으며 반면에 

중간층 집단의 동일 응답 비율은 각각 61.1%, 58.2%롤 나타나 빈곤층 아동․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빈곤 집단은 13.4%로 중간층 집단(5.6%)에 비해 그 수치가 월

등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통해 용돈을 조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탈(7.5%), 성매매나 원조교제(4%)를 통

해서 조달한 적이 있다고 답해 중간층 집단의 3%,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흡연․ 절도․ 강탈경험 같은 일탈·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

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빈곤층 집단의 경우 

각 비행행동을 한, 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 

16.9%,12,3%였으며, 경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7.3%, 8.6%, 4.6%로 두 

집단 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복지서비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층인 경

우, 특히 부모의 결혼상태가 결혼이나 재혼이 아닌 ‘기타’인 아동과 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으며, 2008년 하반기에 1

번 이상 결석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빈곤층 청소년의 결석빈도

(24.6%)가 중간층(17.9%)인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가

능 여부에 대해서는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력도 모두 고졸이하인 

경우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그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아서

(80.3%)’, ‘경제적인 이유로(9.4%)’,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Ⅴ. 요약 및 제언 129

(5.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최근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이 가장 높은 빈

도를 보였고,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

다.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비용(44.8%)’이

라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의 경우에는 ‘시간부족(56.3%)’을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응답했다.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습지도 서비스’

의 참여경험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캠프 등 수련활동

(44.9%)’, ‘견학·문화체험(36.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서비스’, ‘자

원봉사자 방문서비스’등의 참여비율은 모두 10%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

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캠프 등의 수

련활동(86.6%)과 견학·문화체험(86%)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

로 학습지도(80%),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78.3%)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

금 지원, 결연후원 등)의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

공받은 빈곤 아동․청소년은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다음에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부정

적 인식이 25% 가까이 나타나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이나 지원형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2. 제언

1) 긴급위기에 빠진 빈곤아동․청소년사례의 발굴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상담, 자원봉사자 방문,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견학ㆍ방문 등 당일 집단활동, 집단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질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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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족스러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어도 2개 이상 받은 빈곤아동은 그렇지 

않은 빈곤아동에 비해 심리ㆍ사회적 발달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외, 2005).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빈곤아동들은 상대적으로 행복한 것이라 생각된다. 부

모의 거부나 무관심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것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발

굴되지 못한 빈곤아동들은 심각하게 학대나 방임 상태에 있어야, 심지어는 

끝내 죽어서야 세상에 공개되기 쉽다. 학령기 아동은 학교에서 노출되므로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영ㆍ유아의 경우 결식, 방임, 학대 상태에 놓여도 밖

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방임의 우려가 높은 학

령전기의 미취학 빈곤아동이나 이혼이나 카드빚, 중대한 질병 등의 이유로 

사회안전망 아래로 급속하게 추락한 빈곤아동 등을 새롭게 발견하려고 노력

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위기에 처한 빈곤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

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방문일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일정 반

경 안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시도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방임의 우려가 높은 새로운 빈곤아동사례를 발견하고,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

는 사례관리자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업무

량이 너무 많아 절대빈곤가족 아동 지원에 국한돼 있어,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어서는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사례관리자가 없다보니 설령 예산이나 자원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

되고 있는 위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에서의 연령대별 사례관리자나 부

스러기사랑나눔회의 지역사회복지사 등이 있다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러

한 방임의 우려가 높은 감춰진 빈곤아동들을 일찍 발견할 수 있고, 이들에

게 적절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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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적·지속적인 개입

빈곤아동․청소년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지속적인 개입이 요청된

다(정익중, 2009). 빈곤아동․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와 위험한 주위환

경 등 자연적인 요소들 때문에 단기개입의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거

나 약화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쉽게 탈락하고 가정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배

운 기술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시키고 가

족 내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장기개입이 필요하다.  

3) 이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시에 개입하는 포괄적인 이세대 프로그램

(two-generation program)이어야 한다(정익중, 2009). 빈곤부모들은 복지의존, 

알콜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로 비난받고 사회의 짐으로 

취급되면서, 프로그램에서 빈곤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도 빈곤부모를 소

홀히 하거나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빈곤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은 쉽게 사회적 반대를 직면하지만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인

도주의적 이유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찬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다. 빈곤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빈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적

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녀중심 프로그램이거나 성인중심 프로그램으로 분리

하여 접근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녀중심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건강

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빈곤가족의 빈곤탈피에 대한 관

심은 부족하였고, 성인중심 프로그램은 부모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생계지

원이나 직업훈련을 제공하지만 빈곤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적 욕구나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반면 이세대 프로그

램은 건강한 아동․청소년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자활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이세대 모두를 대상 집단으로 하여 서비스를 통합ㆍ조정하여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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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이세대에 대한 동시적 접근은 시너지적 효과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자활 능력은 물론 양육능력과 가족자원의 증대를 가져와 자녀중심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효과를 계속 지속시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정익중, 2002).  

4) 포괄적 개입

아무리 좋은 개입이라고 해도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는 빈곤아동․청소년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빈곤가족과 같은 고위

험 집단에게는 그 가족이 직면하는 다수의 위험요인에 접근하는 다양한 개

입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mall, 1990). 따라

서 다중요인(multi-component)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교육ㆍ복지ㆍ문

화ㆍ보건 차원에서 다수의 위험요인에 동시에 개입해야 한다. 고위험 집단

의 경우 대부분 많은 위험요인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를 가지고 있기 쉽다(Quint & Egeland, 1995; Dryfoos, 1990). 따라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연계여부가 효과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에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

들이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접근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협

력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포괄적 접근은 상이한 재원, 상이한 규제체계, 서

로 다른 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구성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파

편화되고 분절화되기 쉽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각 구

성요소들이 서로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표아래 일관성 있게 

연계ㆍ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Petersen, Richmond, & Leffert, 1993).  

5) 통합적 사례관리

위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개별적으

로 접근하여 상시 점검하는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아동․청소년들이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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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outreach) 통합

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정익중, 2009).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보다 쉽게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를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직접 파견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를 실시해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청소년과 그 가

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아동․청소년과 부모 

또는 가족 성원에 대한 심리ㆍ정서적 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 상담소, 종교단체, 타사회복지기관, 기타 

사회서비스 기관 등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빈곤아동을 적시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

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스타트사업과 같은 통합적 사례관

리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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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동아일보. 2008. 5. 26일자(시리즈)기사 : [SOS 벼랑 끝의 아이들]<上> 절대빈곤 속 

생존권 위협.

동아일보. 2008. 5. 28일자(시리즈)기사 : [SOS 벼랑 끝의 아이들]<下> 공부할 권리 

뺏는 부모들.

문화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살려라> 연봉 4000~5000만원 수

준의 대졸 직장인.

문화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살려라> 新성장산업 육성으로 

선진 산업구조 전환을.

문화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살려라> 96년 68%에서 작년 

58%로 줄며 양극화 심화.

문화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살려라> 야위어가는 ‘사회의 허

리’…일자리 창출 급하다.

중앙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위험한 사회’대한민국<上>보릿고개→연탄

가스→외환위기…위험도 진화.

중앙일보. 2008, 11. 4일자(시리즈)기사 : ‘위험한 사회’대한민국<中>중산층 “노후걱

정”…저소득층 “밥벌이가 문제”.

중앙일보. 2008, 11. 5일자(시리즈)기사 : ‘위험한 사회’대한민국<下>재앙막는 ‘안전

펜스’ 시스템 생활화해야.

중앙일보. 2008. 12. 15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두텁게’<上>왜 다시 ‘중산층’인

가.

중앙일보. 2008. 12. 16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두텁게’<中>노 정부는...MB정부

는...

중앙일보. 2008. 12. 17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두텁게’<下> ‘다 함께’ 가려면 

이렇게.

중앙일보. 2009. 1. 12일자 기사 : 대학생 ‘영․수 과외’부터 끊고 부부가 직접 아이들 

가르치고. 

중앙일보. 2009. 1. 14일자 기사 : 외환위기…금융위기…거리 내몰린 10대들. 

중앙일보. 2009. 1. 14일자(시리즈)기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上> 10년 만에 다시 

고통.

중앙일보. 2009. 1. 15일자(시리즈)기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中> 보육원이 더 좋

아요.

중앙일보. 2009. 1. 16일자(시리즈)기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下> 아파도 병원 못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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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NO.

부록 1. 설문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공동연구원 : 모상현, 김영지, 김희진 

TEL: 02.2188.8846, 8875)
2009. 2.

한 국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또한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단, 모든 질문에 

대해 최근(2008년 2학기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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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가

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구            분

1)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

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알지 못한다
④ 전혀 알지 못한다

2)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위기를 알게 되었습니까?

① 부모님
② 학교 선생님
③ 친구들
④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⑤ 부모, 선생님, 대중매체 모두

2.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상황에서 나는 내가 썩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2)
지금은 힘들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3)
지금은 힘들더라도 머지않아 나는 내 또래의 다른 아이
들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4)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
을 만들어내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5)
나는 지금의 경험이 미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
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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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부모님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은 우리 가족이 썩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

2)
부모님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많
은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

3)
부모님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머지않아 다른 가정처럼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

4)
지금은 힘들더라도 부모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
들을 만들어내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

5)
부모님은 지금의 경험이 미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

6)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더라도 우리 가
정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1 2 3 4 5 6

4.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답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6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1 2 3 4 5 6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2 3 4 5 6

4)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 2 3 4 5 6

5)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 2 3 4 5 6

6)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
부분 알고 계신다.

1 2 3 4 5 6

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
부분 알고 계신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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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분의 걱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앞으로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워질 것이 걱정된다. 1 2 3 4

2) 앞으로 아버지가 직업을 잃을까봐 걱정된다. 1 2 3 4

3) 앞으로 어머니가 직업을 잃을까봐 걱정된다. 1 2 3 4

4) 앞으로 부모님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앞으로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6) 앞으로 나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줄어들까봐 걱정된다. 1 2 3 4

6.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러분 가정의 수입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①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② 수입이 약간 증가했다.     ③ 수입이 똑같다.

④ 수입이 약간 줄었다.     ⑤ 수입이 많이 줄었다.       

7.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러분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른

다면?
① 아무 문제도 없다.    ② 우리 가정의 경제상태는 사소한 문제가 있다.

③ 최근 우리 가정의 경제상태는 심각한 문제이다.    ④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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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무슨 이유로 치료받지 않았나요? (하나만 고르세요) 

  ① 증세가 가벼워서      ② 치료비가 없어서         ③ 거리가 멀어서  

  ④ 의료보험이 없어서    ⑤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⑥ 치료가 무서워서

  ⑦ 귀찮아서            ⑧ 몸이 불편해서(움직일 수 없어서)  ⑨ 기타_______ 

여러분의 의식주, 의료 ․보건 및 건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8.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경험은? (모두 고르세요)
①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질환   

② 충치 및 잇몸질환

③ 위장 및 내과질환     

④ 피부질환(아토피, 습진, 부스럼 등)

⑤ 결핵 및 폐질환

⑥ 성 관련 문제나 질병       

⑦ 백혈병, 암 혹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

⑧ 각종사고(교통사고, 부주의사고)로 인한 질병

⑨ 없음 (→ 9번으로 가세요)

 8-1. 치료를 받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9.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국가의 경제위기가 심해진 이후 변화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더 외롭다고 느낀다. 1 2 3 4

2)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 1 2 3 4

3) 나는 자신감이 없어졌다. 1 2 3 4

4)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1 2 3 4

5) 나는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6)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7)
나는 식사를 거르거나 도시락을 못 싸 갈 때가 많다.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1 2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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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문항에서(9번) 계속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 한다. 1 2 3 4

9) 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1 2 3 4

10) 나의 문화체험․수련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줄었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1 2 3 4

11) 나의 용돈이 줄어들었다. 1 2 3 4

12) 나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청소, 밥하기, 빨래 등)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1 2 3 4

13) 우리집은 옷이나 신발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1 2 3 4

14) 우리집은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 1 2 3 4

15) 우리집은 집을 줄여 이사하여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1 2 3 4

16)
우리집은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복지재
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1 2 3 4

17) 우리집의 수입이 줄어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다. 1 2 3 4

18) 나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 1 2 3 4

19) 우리집은 가족 간에 폭력을 쓰며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1 2 3 4

20)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 하신다. 1 2 3 4

10.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나는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1 2

2)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가출, 별거, 이혼 등). 1 2

3) 최근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었다. 1 2

4)
나는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
해볼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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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7)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8)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부족하다. 1 2 3 4

9)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10) 때때로 나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2.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자신과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롭다고 느낀다. 1 2 3 4

2) 잘 운다. 1 2 3 4

3)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봐 두렵다. 1 2 3 4

4)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6)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7)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1 2 3 4

9)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4

10)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11) 자신을 너무 의식하고 쉽게 무안해진다. 1 2 3 4

12) 의심이 많다. 1 2 3 4

13)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14) 걱정이 많다. 1 2 3 4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유하지 않아서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 같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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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족, 학교, 동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3.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나요? 

문             항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정도 

1)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혹은 주먹으로 맞거나) 몽둥이로 맞았다. 1 2 3 4

2) 부모님이 위험한 도구로 나를 위협했다. 1 2 3 4

3)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1 2 3 4

4)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
은 말을 하셨다.

1 2 3 4

5)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
이 있다.

1 2 3 4

6) 
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
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7) 부모님이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1 2 3 4

8) 
부모님은 내가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하신다.

1 2 3 4

9)
집안 내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때리는 것
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10) 부모님끼리 서로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14. 다음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1 2 3 4

2)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
이 있다.

1 2 3 4

3)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차별대우 한다. 1 2 3 4

5) 선생님께 맞은 적이 있다. 1 2 3 4

6) 선생님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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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없음

가끔 자주
거의
항상

1) 부모님(보호자)에게 받는다. 1 2 3 4

2) 이전에 모아 둔 돈을 사용한다. 1 2 3 4

3)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얻는다. 1 2 3 4

4)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는다. 1 2 3 4

5) 원조교제나 성매매를 한다. 1 2 3 4

15. 여러분의 동네에 대한 생각과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한다. 1 2 3 4

3) 나는 동네에서 돈을 빼앗기거나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1 2 3 4

4) 나는 동네에서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거나 다친 적이 있다. 1 2 3 4

16.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생활비나 용돈을 주로 어떻게 마련했나요? 

17.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았다면)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문               항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 2 3 4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 2 3 4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 2 3 4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 2 3 4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 2 3 4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8)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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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학교를 결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하나만 고르세요) 

① 학비를 못 내서                 ② 가사를 돕기 위해(집안일, 생활비 마련 등) 

③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④ 몸이 아파서

⑤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⑥ 선생님이 싫어서

⑦ 가출을 해서                        ⑧ 괴롭힘이 무서워서

20-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고르세요) 
 ① 성적이 안 좋아서     ② 경제적인 이유로     ③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④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필요가 없어서)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여러분의 교육, 문화 및 정보활동, 여가 및 

취미활동,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나요?

①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②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19.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며칠입니까?
① 없다 (→ 20번으로 가세요)     

② 1-2번    ③ 7일 정도    ④ 보름 정도    ⑤ 한 달 정도    ⑥ 한 달 이상

   (②~⑥ 중 한 곳에 응답한 사람) 

20. 자신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21. 집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22.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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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아래의 <보기>에서 자신이 방과 후 혹은 주말 등의 자유 

시간에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을 3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보  기>
 1) 집안일 돕기(청소, 설거지 등) 2) 집에서 휴식 3) 독서 4) TV시청
 5) 예술 활동(그림, 사진, 연주 활동 및 관람) 6) 음악 ․영화감상 7) 스포츠 활동
 8) 친구 만나기 9) 인터넷ㆍ컴퓨터 게임 10) 아르바이트 11) 종교 활동
 12) 동아리 활동 13) 공부 14) 여행 15) 쇼핑하기
 16) 길거리 돌아다니기 17) 자원봉사

23-1. 위의 <보기>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3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

24.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가, 여행, 취미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

엇입니까? 

 ① 비용 부담  ② 시간 부족
 ③ 함께 할 사람이 없음  ④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이 없음
 ⑤ 정보 획득의 어려움

25.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아래의 활동이나 서비스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있다

면)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아래 해당되는 내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가) 참여여부 나) 만족도

(가)에서 ‘1.참여했다’는 경우만 응답)
참여
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1 2 1 2 3 4

2) 학습지도(숙제, 문제집 풀이 등) 1 2 1 2 3 4

3)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청소, 빨래, 식사 등) 1 2 1 2 3 4

4)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등 1 2 1 2 3 4

5)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1 2 1 2 3 4

6) 견학, 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 활동 1 2 1 2 3 4

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1 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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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학교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행사참여,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

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번으로 가세요)

 26-1. 여러분이 학교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

식지원, 상담, 행사참여,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어

떠한가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1 2 3 4

3)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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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7. 성별은?         
① 남                                             ② 여

28.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29. 자신의 가정형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30. 최근까지 학교 또는 동사무소로부터 무료급식(도시락이나 식권 포함)을 지원 받은 적
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31. 현재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① 결혼 또는 재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모름 

32.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부
 ① 무학(초등학교 중퇴)  ② 초졸(중학교 중퇴)  ③ 중졸(고등학교 중퇴) 
 ④ 고졸(대학교 중퇴)  ⑤ 대졸(대학원 중퇴)  ⑥ 대학원졸    ⑦ 모름

모
 ① 무학(초등학교 중퇴)  ② 초졸(중학교 중퇴)  ③ 중졸(고등학교 중퇴) 
 ④ 고졸(대학교 중퇴)  ⑤ 대졸(대학원 중퇴)  ⑥ 대학원졸    ⑦ 모름

3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세요.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친구      ⑥ 친척  
⑦ 다른 성인     ⑧ 여자 형제   ⑨ 남자 형제     ⑩ 기타 ___________

34. 학교 성적은?
① 상                             ② 중                          ③ 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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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년 2월 27일(금) 오후 2:00 ~ 5:00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세부일정 

(사회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2:00-2:30 등록         

2:30-2:40 개회식 

         - 인사말 : 이명숙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40-3:00  주제발표 1. 1929년 대공황 위기의 고통 : 40년 이후 나타나는 

                   결과의 종단적 연구

            - 발표자 : 김광웅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3:00-3:20  주제발표. 2. 경제위기와 아동발달 : 아동의 경제위기 인식과 

                    심리적 적응

            - 발표자 : 곽금주 교수(서울대 심리학과)

3:20-3:35  주제발표. 3. 경제위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고통 심층취재:

                    ‘두 번 버려진 아이들’

            - 발표자 : 김은하 기자(중앙일보 사회정책팀)

  3:35-3:50  주제발표. 4. 2008년 경제위기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 발표자 : 모상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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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10  휴식

4:10-4:50  지정토론 : 경제위기 하 빈곤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대책

            구인회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윤영득 사무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이철섭 과장(경기도청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이향란 소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아동정책연구소) 

            유낙준 회장(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4:50-5:00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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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 ․ 협력진 ◈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광웅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은하 중앙일보 사회정책팀 보건복지가족부 출입기자

박금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과장

박현선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소장

윤영득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사무관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향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집 필 진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보고 09-R20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

인  쇄

발  행

발행처

발행인 

등  록

인쇄처

2009년 4월 30일

2009년 4월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이 명 숙

1993. 10. 23 제 21-500호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ㆍ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776-5(93330)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
    /PTB <>
    /DAN <>
    /NLD <>
    /ESP <>
    /SUO <>
    /ITA <>
    /NOR <>
    /SVE <>
    /ENU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